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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연

방하원의원에 출마한 대니얼고 후보를 지원하

기 위한 첫 한인사회 후원모금 행사가 노스 앤

도버 소재 박영찬 시민협회 부회장 자택에서 16

일 개최됐다. 

뉴잉글랜드 한인시민협회 이경해 회장과 김

성군 이사장이 주축이 되어 주최한 이번 모금만

찬은 댄고후보를 위한 첫번째 순수 한인사회의

모금 행사란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행사에는 4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금모금 만찬에는 이재영 로드아일랜

드 한인회장 부부와 정정욱, 이길자 보스톤한미

예술협회 이사장 부부가 멀리 로드아일랜드에

서 참가했다. 또한 케임브리지에 거주하는 이근

홍씨 부부, 김영기씨 부부 등이 참여했다. 

안병학 강원미주총연회장, 장진섭 옥타경제

인협회장, 서훈 옥타사무총 ▶▶2면으로 계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아무 것도 밝혀

지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관심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저기서 노란 리본을

달고 배지도 달아달라 끝까지 관심을 놓지

말아달라”

보스톤을 방문한 7명의 세월호 유가족들

은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워터타운 소재 그레이스비전연합감리교

회에서 5월 11일 열린 간담회에 참여한 7명

의 유가족들은 2시간이 넘는 간담회, 추모예

배 동안 여전히 웃음을 얼굴에 담지 못했다.

보스톤을 방문한 유해종(미지아빠), 이재복

(수연이아빠), 박요섭(시찬이아빠), 김병준

(민정이아빠), 김춘자(동수엄마), 여종은(

민수엄마), 김명임(수빈

"세월호 진실, 끝까지 

관심 놓지 말아달라"

▶▶6면으로 계속

한인사회 댄고 위한 첫 선거자금 모금 후원 행사 

40여명 참여, 1만 2천여불 모아 댄고 선거본부 전달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주관 로드아일랜드서도 참여 

노스 앤도버 소재 박영찬 시민협회 부회장자택에서열린댄고 연방하원 후보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댄 고후보가자신이연방하원에출마한이유에대해설명하고있다. 

세월호 유가족 보스톤 방문 간담회 및 추모예배 
아직도 상당수 국민들 세월호에 대한 오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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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첫 모금행사서 1만 2천여불 모금  

장, 이현경 재미한국학교협의회장, 김성혁 전평

통회장 등의 단체장들과 시민협회 임원진들이

함께했다. 평일 오후에 열린 선거기금모금 파티

였던 관계로 비교적 적은 인원이었다. 이에 추경

석 시민협회 수석부회장은 댄고 후보와 직접 인

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적절한 인원이라

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폭지검 검사직에 출마한 린

다 챔피언도 참여해 댄고를 격려하고 한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안병학 강원총연회장을 비롯한

일부 한인들은 린다 챔피언을 위한 모금 파티를

즉석에서 제안해 의논키도 했다. 

댄고 후보는 다른 행사에서와는 달리 행사 시

작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참가한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과 담소를 나눴다. 웃음띤 얼굴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상대방을 무장해제 시키는 댄고 후

보는 자신이 만났거나 자신의 행사를 방문한 사

람을 바로 인지하고 인사를 건네는 영민함도 보

유하고 있다. 

이경해 시민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평일이

었고, 정말 많은 교통체증이 있었는데도 아주 멀

리서는 로드아일랜드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오

셔서 참가해주셔서 감사하다. 또한 호스트해준

박영찬 치과의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댄고를 워

싱턴으로 보내자”고 말했다. 

댄고 후보는 “이경해 시민협회장에게 정말

빛나는 존재이며, 조직가이자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며 이번 선거 이전 보스톤시 비서실장일

때부터 만나 시민협회 등 한인사회를 소개했다.

정치인턴에 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기부해 달

라”고 부탁했다. 고후보는 꾸준히 보도해준 보

스톤코리아에도 감사를 표했다. 

고후보는 “나의 가족이 한국 제주와 레바논

주니에에서 건너와서 정착했으며 코리안레바논

출신인 내가 고향 타운에서 의원으로 출마해 의

원이 될 기회를 가졌다는 것으로 어메리칸 드림

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도 미국에

각자의 사연을 지니고 와서 이처럼 잘 살고 있다

는 것은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말해준다

.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내가 “아

메리칸 드림”을 되살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미국답기 위해서는 어포더블 헬스케

어, 일자리 그리고 과거의 미국을 보존하는 것에

기초한다는 댄고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모두

를 환영하며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미국다

운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맞설 것임을 다

짐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총 1만 2천여불을 모아 댄고

선거본부에 전달했다. 김성군 시민협회 이사장

은 “아직도 3천여불이 우편을 통해 더 걷힐 것

”이라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댄고 연방하원의원선거자금모금후원만찬에참가한한인관계자들이함께포즈를취했다(사진제공: 이용재)

(좌)한인 참석자들과 담소를나누고있는댄고 (우)댄고 와 부인 에밀리 소넷 (사진제공: 이용재) 



SATPlus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lg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March 17, 2018

9:00 AM - 11:00 AM

TimeClass

1:00 PM -   3:00 PM

SAT ll / MATH llC Prep

Chemistry AP/ SAT ll Prep

Biology AP/ SAT ll Prep 3:30 PM -   5:30 PM

SAT ll / MATH lC Prep 6:00 PM -   8:00 PM

3/17/18 - 5/26/18   Sat

3/17/18 - 5/26/18

3/17/18 - 5/26/18

3/24/18 - 5/26/18

SAT Plus Summer Schedule 2018

8:00 AM - 12:00 PMSAT l Prep 7/9/18 - 7/27/18   Mon-Fri

TimeClass

4:00 PM -   6:00 PMChemistry Preview 7/9/18 - 7/30/18   Mon/Wed/Fri

1:00 PM -   3:00 PMBiology Preview 7/9/18 - 7/30/18   Mon/Wed/Fri

8:00 AM - 12:00 PMSAT l Prep 8/6 - 8/24   Mon-Fri

TimeClass

1:00 PM -   5:00 PMSAT l Prep 8/6 - 8/24   Mon-Fri

August 2018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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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현장 실사 이민자 체포 지난해 대폭 증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이민세관단속국(ICE)이 회사

들을 직접 방문해 불체자 고용여부를

단속하는 현장실사가 급증했다.  

ICE가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

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2018년 5월 4일

까지 총 3천510여 곳의 작업장을 찾았

으며 2천 282 작업장에서 고용자격조회

양식(I-9)을 감사했다. 이를 통해 594명

을 형사범죄로 체포했고 610명을 이민

법 위반 등 민사 구금으로 체포했다.

ICE 토마스 호만 부국장은 지난해 10

월 미국내 사업체의 현장실사를 강화

하라는 명령을 발표했었다. 

지난 회기연도(2016년 10월-2017년 9

월)에는 단 1,716곳의 작업장을 조사해

1천360여건의 고용자격조회양식 구비

여부를 감사했고 139 형사범 체포와,

172 현장 구금이 이뤄졌었다. 불과 7개

동안 현장방문은 2배, 체포 및 민사 구

금은 3-4배 가량 늘었다. 

국토안보부조사팀(HSI) 데릭 배너

현 부국장은 “작업장 단속은 I-9감사

를 통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고용

주를 형사 기소 또는 법규를 준수하도

록 벌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

고 밝히고 “이를 통해 착취, 불법임금,

아동노동 그리고 기타 불법 노동행위

를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6년 제정된 '이민개혁통제법

(IRCA)'은 고용시 I-9 양식을 사용해

직원의 신분과 취업자격을 확인토록

의무화 하고 이를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민단속국은 불법 고용을 저지하는

포괄적인 전략의 한 부분으로 I-9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법규 준수를 홍보하

고 있다. 이는 불체자 고용을 단속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중의 하나다. 

이민단속국으로부터 I-9 감사를 통

보받은 사업체는 주말을 제외한 3일내

에 회사의 I-9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벌과

금을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의도적으로

불법고용을 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 이 현장

조사 과정중 불법체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법 위반체포 및 추방절차가

진행된다. 

단속에 걸린 업체는 엄청난 벌과금

을 부담해야 한다. 2017년 회기연도 동

안 사업체들은 총 9천7백60만불의 벌과

금을 부담했다. 한 회사는 최대 7백80만

불의 벌금을 부과 당하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7개월간 3510건 현장 실사, 대폭 늘어 

미이민세관단속국(ICE)가 고용현장을 방문해 불체자 단속하는 실사를 지시한 이후 7개월만에 작업장을
실사하는 사례가 이전 회기연도 대비 두배로 급증했다 

국제선 연례 기금모금 만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연례 모금만

찬이 해버힐 소재 디버로스 펑션홀

에서 5월19일 토요일 6시에 개최된다

. 

국제결혼가정선교회는 지난 22년

동안 매년 5월이면 모금만찬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쉘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하

고 있다. 

김인숙 회장은 “먼 이국땅에 오

셔서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

지고 이웃사랑을 마음판에 새겨서

연중행사로 하는 모금만찬을 위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당부했다. 

올해도 만찬이 진행되며 참가비는

1인당 $60이다. 문의는 김인숙 회장

(978-828-1383)에게 할 수 있다. 

장소:  DiBurro’s Function Fa-

cility, 887 Boston Road Haverhill,

MA 01835

연락처: 978-828-1383

bostonkorean@hotmail.com

작년 성황리에 개최된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연례 모금만찬 모습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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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한 교회, 한미노인회
회원 식사대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렉싱톤 소재 성요한교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한미노인회와

성요한교회 어른들에게 11일 점심

을 대접했다. 성요한교회 조상연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성요한 교회에서 어버이날 식

사를 가졌던 한미 노인회의 다음

사랑방 모임은 6월 첫째주 수요일

인 6일 노스 앤도버 소재 다문화선

교교회에서 개최된다. 

사랑방모임은 9시부터 커피타

임을 시작으로 라인건강댄스, 난

타, 요가강의 , 점심식사 그리고 오

후 탁구, 바둑 등 자유시간이 진행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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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 한인학부모들의 모임인 코렉스(KOLex)는 렉싱턴 주민들에게 한국의 음식 맛을 선보이고 요리책까지 나눠주는 행사를 렉싱턴도서관에서 개최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렉

싱턴 한인학부모들의 모임인 코렉스

(KOLex)는 렉싱턴 주민들에게 한국의

음식 맛을 선보이고 요리책까지 나눠주

는 ‘한국의 맛’행사릃 5월 21일 저녁

개최한다. 

렉싱턴 소재 캐리도서관 어린이 도서

실 맞은편의 대회의실(Large Meeting

Room)에서 월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

분까지 “한국의 맛(A Taste of Korea)

이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지씨가 한국을 소

개하고 코렉스 회원 조복순 씨가 한국

의 대표음식인 불고기를 만드는 법을

시연한다. 또한 불고기, 잡채, 김치, 수정

과, 식혜 등이 마련되어 시식할 수 있도

록 할 예정이다. 또한 요리책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고 도서관에도 비

치한다 

렉싱턴 캐리도서관은 그동안 중국,

인도 커뮤니티와 협력해 이들 나라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코렉스

회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올해에는 한

국을 알리는 행사가 개최되기에 이르렀

다. 

코렉스 임원진들은 도서관 측과의 회

의 그리고 임원진 회의를 거친 끝에 가

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의 음식을

주제로 선정해 한국을 알고 맛볼 수 있

도록 했다. 

코렉스 관계자는 “월요일 저녁식사

후, 한국에 관심이 있는, 한국을 모르는

주위의 여러분들과 함께 행사에 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많은 참

여를 당부했다. 

보스톤 서북쪽에 위치한 렉싱턴은

2010년 샌서스 기준 3만 1천여명이 거주

하며 한인은 1019명으로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 5번째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타운이다. 좋은 학군으로 유명해 한인

인구가 더 늘었을 가능성이 많다. 미국

독립전쟁 첫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고

렉싱턴의 상징은 민병대 미닛맨 동상이

다. 매년 독립전쟁 첫 교전을 시연하는

행사가 벌어지는 곳이다. 

장소 : Cary Library, Large Meeting

Room(어린이 도서실 맞은편)

시간 : 2018. 5. 21. 월요일 7:00 PM

~8:30 PM

bostonkorean@hotmail.com

사랑방 모임 6월 첫째주 수요일(6일)

한미노인회 회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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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자 = 보스

톤 시내에서 약 20 마일 북서쪽에 위치한 매사추

세츠주 콩코드는 문화의 타운이다. 자연주의 철

학자 랄프 에머슨, 월든의 작가 소로우, 작은 아

씨들의 루이사 앨캇 등이 거주했던 이곳, 타운

의 공립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가 지역 주민과 어

울리는 기회를 12일 가졌다. 

가정을 달을 맞아 개최된 한국 문화행사는 가

족행사와 문화행사로 나뉘었다. 먼저 오후 1시

에서 3시까지는 다식 만들기, 붓글씨로 한글 이

름 쓰기, 제기 차기 등 어린이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다. 총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방문하여 즐거

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를 위해 도예가 이재옥 씨

, 서예가 전경희 씨, 최헌집 목사를 비롯한 여러

도우미들이 각 순서를 담당하여 수고하였다.

저녁 6시부터는 한국 음식이 포함된 다과가

제공되었고, 이어 가정의 달 기념 콘서트가 열

렸다. 약 120 명의 관객이 도서관 로비를 꽉 채운

가운데 보스톤 심포니의 합창단원인 소프라노

우상원 씨가 원숙한 기량과 풍부한 성량으로 한

국 가곡 <신아리랑>과 <새타령>, <달밤>과 <꽃

구름 속에>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피아노

를 맡은 윤정선 씨도 곡의 분위기에 맞추어 리

듬감이 살아있는 음악을 함께 연주하였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무용가 박찬희 씨가 이

끄는 보스톤 한국무용그룹의 부채춤과 삼고무

로 많은 미국인들의 감탄과 환호성을 이끌어냈

다. 한국인 아내와 함께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더

글라스 로스(Douglas Roth) 씨는 “삼고무라

는 춤을 오늘 난생 처음으로 보았다. 긴 곡의 흐

름과 리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통일된

움직임으로 북을 치는 것이 정말 놀랍기만 하다

”며 연신 감탄했다. 

이 행사는 지난 2015년에 콩코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유상효 씨가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도

서관 측에 정식으로 행사를 제안해 시작됐다.

2015년 첫 번째 행사는 지역의 많은 미국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이로인해 이번 행사도 도

서관과 주변의 많은 지원을 받으며 개최할 수 있

게 됐다. 

콩코드 도서관의 어린이부 담당 디렉터인 캐

런 에이헌(Karen Ahearn) 씨는 이렇게 특별하

고 의미있는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

으며, 그 날 직접 참석하여 격려해 준 김용현 총

영사의 방문이 도서관에 큰 영광이 되었다며 깊

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보스톤 영사관에서 이

번 행사를 위해 대여해 준 금관 모형과 한국 인

형 등의 장식품은 5월 말까지 콩코드 도서관에

계속 전시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와 콩코드 도

서관이 협력하여 주관하였으며, 콩코드 도서관

동우회(Friends of the Concord Free Public Li-

brary)가 후원하였다.

hsb@bostonkorea.com

에머슨의 콩코드서 한국 문화를 만났다
콩코드 도서관 한국 가정의 달 행사
어린이 프로그램과 문화 콘서트로 성황 

약 120 명의 관객이 도서관 로비를 꽉 채운 모습

무용가 박찬희 씨가 이끄는 보스톤 한국무용그룹의 부채춤(좌)과 삼고무(우)로 많은 미국인들의 감탄와 환성을 이끌어냈다

소프라노 우상원씨와  피아노 윤정선씨의 공연 모습 유상효씨(왼쪽)과 도우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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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사범 조 킴 
패트리어츠 수비 코치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태권도 사범 조 킴(49)이 뉴잉글

랜드 패트리어츠의 패스러싱 수비컨설

턴트로 올시즌 활약한다. 

클리블랜드 소재 태권도장 관장인

조 킴은 2016년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코치였으며 1992년 이래 10개의 미 프로

풋볼리그 팀의 코치 또는 컨설턴트로

일해왔다. 

그가 풋볼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2

년 빌 밸러칙 감독의 제의였다. 당시 클

리블랜드 브라운스 2년차 감독이었던

밸러칙은 그에게 패스러셔(수비수로

쿼터백에게 달려들어 패스 전 제압(색)

하는 선수)를 가르치는 일자리를 제의

했다. 김 코치는 2016년 당시 브라운스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패트리어츠의 디

펜시브 태클인 대니 쉘튼을 지도했었

다. 

전 미 태권도 대표팀 소속이었던 조

킴 코치는 패트리어츠 디펜시브라인

코치 브랜든 데일리와 함께 수비수의

손과 손 대결 기술을 전수하게 된다. 김

코치는 패스러싱 라인백커인 돈타 하

이타워 등을 코치하게 된다. 그는 과거

오펜시브 라인맨의 대결기술을 가르치

기도 했다. 

패트리어츠는 지난해 팀 통산 34색

만 성공시켜 풋볼팀중 16위에 속할 정

도로 부진했었다. 패트리어츠의 지난

해 최고 패스러셔는 디펜시브 엔드 트

레이 플라워스로 단지 6과1/2색만을 기

록했을뿐이다. 올해는 애드리언 클래

이본 선수를 수비수인 디펜시브엔드로

합류시켰으며 하이타워와 데릭 리버스

등이 부상에서 회복되어 탄탄한 패스

러셔진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밸러칙 감독은 1992년 클리블랜드 플

레인딜러 신문을 읽고 마이클 딘 페리

와 앤서니 플레전트 2명의 패스 러셔를

김관장에게 보냈다. 김관장은 추후 플

레인딜러와 인터뷰에서 빨간 메르세데

스 벤츠 자동차에서 내리던 두 남성으

로 그들을 기억했다. 이들은 김관장의

도장에서 그와 함께 연습했으며 몇 주

후 밸러칙 감독은 김관장을 스탭으로

고용했다. 김관장은 1995년까지 브라운

에 남아 같은 직을 유지했었다. 

고 김명환 사범의 아들 김관장은 브

라운스 이외에도 레드스킨, 베어스, 칩

스, 자이언츠, 브랑코스, 빌스, 팩커스,

카우보이스, 돌핀스 그리고 펜 스테이

트 팀과 일했다. 

hsb@bostonkorea.com

태권도 사범 조 킴(49)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패스러싱 수비컨설턴트로 올시즌 활약한다

엄마)씨는 간담회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가 질문에만 얼굴을 들

고 답변하곤 했다. 

유가족들은 한국에서 곧 협동조합

으로 전환하게 될 "416희망목공방"

을 위해 뉴욕 지역의 브루더호프 커

뮤니티(Bruderhof Community)를

견학차 뉴욕을 방문했다. 이들은 방

문길인 5월 11일(금)과 12일(토) 양

일 간, 1박2일의 일정으로 보스톤을

들러 참여한 80여명의 보스톤 주민

들과 대화를 나눴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후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의 진실

이 차츰 밝혀질 것이라며 관심을 돌

렸지만 실제로는 큰 전진을 하지 못

했다. 유가족은 “새로운 정부가 들

어섰지만 틀은 그대로다. 실제로 일

을 담당하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여

전히 남아있다. 이들은 절대 스스로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

며 유가족들이 나서서 지적해야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의 한국사회도 세월호 유가

족에 대한 오해를 간직하고 있다. 한

국사회의 일각에서는 유가족들에게

’세월호 갑질’이라며 역공격하고

있다. “돈을 더 많이 받으려 한다.

수십억씩 챙겼다. 천안함 희생자는

돈도 못 받았는데 이제 그만해라”

등 카톡 등으로 떠도는 가짜 뉴스에

보스톤 지역 이민사회 일부도 세월

호 유가족을 경원시 하고 있다. 

심지어 사랑을 제일시 하는 교회

마저도 이들을 아프게 했다. 신앙을

가졌던 유가족들 대부분은 현재 상

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는 게 유가

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안산 화정교

회 박인환 목사의 말이다. 

실제로 천안함 용사들은 계급에

따라 최소 7억 5000만원에서 최대 9

억 1000만 원까지 받았다. 국민 성금

등이 5억50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으

며 이걸 다 뺀 세금 지원 액수는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1면에 이어서

"세월호 끝까지 관심 놓치 말아달라"

▶▶7면으로 계속

워터타운 소재 그레이스비전연합감리교회에서 5월 11일 열린 간담회에 참여한 7명의 유가족들은 2시간이 넘는 간담회, 추모예배 동안 여전히 웃음을 얼
굴에 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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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000만 정도다. 

세월호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

보상금 4억 2천이다. 여기에 학생들

이 가입한 여행보험이 1억, 국민성

금이 약 2억 5천 정도다. 이를 총 합

하면 7억 7천 정도다. 국가보상금도

세월호 여객보험에서 받는 보험 3

억5천을 제하면 실제 국민 세금으

로 지원되는 액수는 채 1억이 되지

못한다. 

세월호 유가족 131명은 아직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민사 소송

중이다. 이들은 대출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민사 소송의 이유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을

법원에 불러내 유일하게 증언을 들

을 수 있는 방법”이어서라고 밝혔

다. 

세월호 사고 전 해병대 캠프에서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 유가족은 “우리 아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도 후회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유가

족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찾아 “사

고가 났을 때 끝까지 싸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됐다. 죄

송하다 어른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했다”고 말했다. 

목공을 하며 나무를 손질하면서

조금씩 밤잠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세월호 유가족은 볼펜 책받침대 등

을 만들어 판매를 시작했다. 유가족

이 직접 만들어온 책받침대에는 희

생자들에게 보내는 손편지가 쓰여

있었다. 공통된 이야기는 ‘진상규

명’이었다. 이들은 아픔을 여전히

땅이나 바다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안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북미민주포럼이 개최하는 5.18민주화

운동기념식이 뉴욕 퀸즈칼리지 도서관

에서 미 전역에서 모인 회원 등 약 30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2일 진행됐다.

보스톤에서는 황동재 보스톤민주연합

대표와 조온구본부장이 대표로 참석했

다. 

올해로 38주년을 맞는 5.18행사에는

박효성 뉴욕총영사를 청와대 정책위원

회 최민희 위위원을 비롯해 워싱턴, 플

로리다. 버지니아, 델라웨어, 인디애나

폴리스, 보스톤, 커네디컷, 뉴욕, 뉴저

지 등지에서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월호 유가족 6명도 참석했

다. 

이번 5.18 행사는 당초 뉴욕 한인봉사

센터(KSC)에서 개최키로 되어 있었지

만 행사 직전 김광석 봉사센터회장의

반대로 급박하게 퀸즈칼리지 도서관으

로 장소를 변경하는 소동을 겪었다. 

김 회장은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

해 정치적인 행사”라 기념식을 허용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북미민주포럼

측이 5.18민주화운동기념식과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분리해 개최하겠다고

했음에도 막무가내로 행사 자체를 반

대했다. 이번 행사를 두고 뉴욕의 애국

동지회등 일부 극우단체들이 김 회장

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황

동재 보스톤민주연합대표는 밝혔다. 

강준화 5.18민주화기념사업회 대표

는 기념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상식과 정의에 손

을 마주잡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현

실 속에 5.18정신은 살아 숨쉴 것”이라

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 2부에는 세월호 유가족

7명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 뉴욕서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협

의회는 올해로 두번째 통일골든벨 행

사를 렉싱톤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6월

9일 개최키로 하고 5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보스톤 지역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

로 통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열

리는 이번 대회는 올해 KBS역사통일

골든벨 행사의 보스톤 지역 예선의 성

격으로 치러진다. 

준비위원들과 평통 임원진은 5월 15

일 렉싱톤 소재 다빈에서 모임을 갖고

통일골든벨 행사를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키로 했다. 준비위원장은 이현경

홍보분과위원장이 맡는다. 준비위운영

위원으로는 평통 김희순 기획분과위원

장, 김숙자 여성분과부위원장, 장혜선

청년분과부위원장, 김현주 청년분과위

원, 장우석 기획분과위원, 이재영 여성

분과위원이 참여한다.

신청서 접수는 5월 31일 마감하며 최

우수1명 $200, 우수상1명 $100, 장려상5

명 $50씩 지급한다. 전체 참가자에게 상

장이 수여되며 행사 후 저녁도 제공된

다. 보스톤지역 우승자에게는 한국에

서 열리는 KBS역사통일골든벨 본선

출전권이 주어진다. 

자세한 문의는 이현경준비위원장

nuacbostonhyun@gmail.com에게 할

수 있다. 예상문제집과 신청서는

https://sites.google.com/site/nuac-

bostonchapte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평통 제2회 통일 골든벨 개최, 이달말 신청마감 

북미민주포럼이 개최하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뉴욕 퀸즈칼리지 도서관에서 미 전역에서 모인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2일 진행됐다

▶▶6면에 이어서

이재복 씨(수연이아빠)가 세월호에서 희생된 딸에게 쓴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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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농

장에서는 1년 365일 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난

다. 새로운 체험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

람이라면 직접 농장에서 지낼수 있다는 소식

이 반가울 것이다. 가축을 기르는 농장부터 허

브를 기르는 농장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리조

트 시설이 구비된 곳, 현대식 농장, 가족적인

농장 등 그 모양도 제각각이다. 농장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재료로 차려지는 식탁 하나만

으로도 농장 스테이를 해볼 이유는 충분하다.

뉴잉글랜드닷컴(newengland.com)에서 뽑

은 뉴잉글랜드 내 베스트 농장 스테이 4곳을

소개한다. 

하트만 허브 농장(Hartman’s Herb Farm)

민트와 박하향이 가득한 하트만 허브 농장

은 본래 1920년 이후 아무도 돌보지 않던 땅이

었다. 1970년대 중반 그 땅을 구입한 린과 피

터 하트만이 그곳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던 허

브를 가져다가 팔면서 농장이 시작되었다.

1989년 크리스마스 직후 굴뚝에서 시작된 불

로 농장에 큰 화재가 났고 은행에서는 더이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았

다. 그래서 시작된 방 다섯칸 짜리 B&B는 현

재 꽃과 허브 향내가 진동하는 농장 한복판에

서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린은 다양한 사람

들이 자신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한다. 도심에서 떠나 힐링이 필요하다면 하

트만 허브 농장을 방문해보자. 허브로 차려진

저녁 식사와 농장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재료

로 만든 아침식사를 먹을 수 있다. 

Barre, Massachusetts. 978-355-2015;

hartmansherbfarm.com

이스트 힐 팜 여관(The Inn at East Hill Farm)

우유를 짜고, 빵을 반죽하고, 말을 타고, 닭

장에서 달걀을 꺼내는 농장일 뿐만 아니라 뉴

햄프셔 모나드녹 산의 멋진 광경, 실내, 야외

수영장을 포함한 리조트 편의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모든 연령대에 맞는 농장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신선하게 구운 빵과 가족

적인 분위기의 식사가 제공된다. 1962년에 농

장을 시작한 데이브와 샐리 애덤스는 현재 희

귀 품종 가축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Troy, New Hampshire. 603-242-6495;

east-hill-farm.com

리버티 힐 농장 & 여관 (Liberty Hill Farm &

Inn)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방문하는 느낌을 받

을 정도로 가족적인 분위기의 농장이다. 아이

들이 송아지에 먹이를 주고 건초더미에서 뛰

노는가 하면, 욕실과 집안일을 함께 하고, 이

야기가 풍성한 식사를 나눈다. 베스와 밥 케

넷이 1975년 버몬트에서 신혼여행을 하던 중

이 토지를 발견했으며 그곳에서 농장을 운영

하고 싶다는 기도가 4년 후에 이루어졌다

.1984년부터 손님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이

곳에서 소 100마리의 젖짜기 작업을 관찰하면

매일 먹는 우유와 치즈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것이다. 

Rochester, Vermont. 802-767-3926; lib-

ertyhillfarm.com

뱅글리 하우스의 로얄보로 여관 (Royals-

borough Inn at the Bagley House)

메인주 더럼에 위치한 이 농장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 미소를 짓고 길을 안내하며 당근을

주면 뽀뽀를 하는 알파카가 있다고 한다. 2005

년에 짐과 매리앤 로버츠가 매사추세츠의 직

업을 포기하며 이 농장에 정착하게 될때까지

만 해도 알파카를 키우는 것은 계획에 없었지

만 이제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광섬유 농장이

되었다. 아이들이 염소에게 이닦기기, 달걀

줍기 등의 농장 활동을 즐기는 동안 어른들은

요리, 뜨개질, 마사지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

Durham, Maine. 207-353-6372; royals-

boroughinn.com

sun@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내 베스트 농장 스테이 4곳

리버티 힐 농장 & 여관 (Liberty Hill Farm & 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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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조깅

하는 휴머로이드 로봇 알트라스를

11일 선보여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 

일본기업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최근 계단을

오르는 로봇, 완벽한 공중회전제비

를 넘는 로봇 그리고 문을 여는 로

봇 등의 모습을 선보인데 이어 조깅

하는 로봇을 선보여 또다시 네티즌

들을 놀라게 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유튜브에

올린 34초짜리 동영상에 따르면 휴

머로이드 로봇 알트라스는 잔디밭

에서 조깅을 하며 중간에 멈춰서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성능을 선보인

다. 알트라스는 얼마전 공중회전을

해 착지하는 능력까지 선보인 바 있

다. 

이번 동영상은 단 하루만에 90만

동영상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단 3

일만에  5백16만 7천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알트라스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인한 인공지능향상이 점

차 발달된 운동능력을 선보이자 네

티즌들은 점차 불편한 반응을 보이

고 있다. 테슬라의 창시자인 엘론

머스크는 과거 인공지능이 알트라

스의 운동기능에 더해질 때 이는 인

간의 불안한 미래를 그리는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다이내믹스 조깅로봇
네티즌 시선 강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이 에어비

앤비 등 단기 민박을 전문 사업으로

운영하는 투자자들을 단속하는 시 조

례를 9일 제안했다. 

월시 시장은 당초 지난 1월에는 투

자자들의 에어비앤비 등 단기 민박을

일부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가

닥을 잡았다. 

신규 조례는 보스톤 시 주민들이

남는 방을 하나 단기 민박하거나 전

체 유닛을 모두 민박으로 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모든 단기 임

대 주택은 보스톤 시에 등록해서 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룸임대의 경우 연 $25을 부담해야

하며 가구전체를 민박으로 임대하는

경우 1년에 $200의 수수료를 내야 한

다.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경우 한 가

구전체를 한해 최대 120일간 단기 민

박 임대할 수 있으며 역시 $200의 수

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90일 이상의

단기 임대를 원하는 경우 소유주는

해당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조례의 핵심적인 논쟁은 소위

“투자자주택(investor unit)”이라

불리는 범주다. 당초 월시는 비소유

주, 비임대 주택을 최대 연 90일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아예 이를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반대자들은

이 같은 주택이 사실상 호텔방으로

변해서 결국 절실히 필요한 보스톤시

의 렌트 물량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스톤 시는 보스톤내 약 2,000여

주택이 연간 265일 이상 단기 민박임

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은

대부분이 다운타운에 집중되어 있으

며 대부분이 투자자주택이라고 지적

했다. 

월시 시장은 시의원들에게 보낸 편

지에서 투자자임대주택을 다시 제외

한 것은 그가 “크고 명확한 주장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스톤 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에어

비앤비의 규제에 대해 총대를 메고

추진해왔던 의원은 바로 미셸우의원

이다. 우의원은 이에 즉각 환영한다

는 반응을 냈다.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 단기 임대가 제자리를 잡

아가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밝혔다. 

미셸우의원은 신규 조례가 “주택

소유자들이 모게지를 납부하는 부담

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집을 단기임대

와 우리의 임대물량을 위협하는 규제

허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라고 지

적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조례에 대해 즉

각 반발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결

정이 보스톤 중간소득층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스톤의 규정은 연방법 위반이며

보스톤 중간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

용할 것이며 수천 가정이 민박(홈쉐

어링)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이를 통한 민박

이 관광객이 많지 않은 지역의 경제

활동을 지탱하고 주민들이 렌트비를

내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회사는 최근 한 보고서를 인용하면

서 2017년 한해동안 흑인 밀집지역인

도체스터, 매타팬, 락스베리와 자메

이카플레인에서 투숙객들이 4천6백

만불을 지불해 경제를 활성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의 투숙객들은 단

기 민박비용으로 총 1천1백만불을 지

불했다. 

이 번 시조례는 몇차례 청문회를

거칠 예정이며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한편 보스톤시 외에도 매사

추세츠 주 하원과 상원은 에어비앤비

단기민박과 관련된 법안을 검토중이

다. 

hsb@bostonkorea.com

월시 에어비앤비 민박 규제, 투자자 개입 안돼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이 에어비앤비 등 단기 민박을 전문 사업으로 운영하는 투자자들을 단속하는 시
조례를 9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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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 들을 명문 중/ 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

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힉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바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www.bosec.com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Private Tutoring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학업 지도 튜터링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동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

일 기자 = 아마존 프라임 멤버는

유기농 전문 슈퍼마켓인 홀푸드

에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마존 프라임 멤버가 받

게 되는 새로운 혜택은 지난 16일

부터 플로리다에 있는 홀푸드 마

켓에서 시작되었다.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의 홀푸

드 할인 혜택을 올해 여름까지 미

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프라임 멤버는 홀푸드에서 물

건을 구입할 때 추가로 10%의 할

인을 받게 된다. 또한 특정 아이

템은 아마존 프라임 멤버에게만

판매되거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

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의 홀

푸드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

만 유기농 딸기를 파운드 당 2달

러할인된가격에구입할 수있다. 

현재까지 아마존 프라임 멤버

에 대한 홀푸드 할인 혜택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될 계획이다. 아마

존은 캐나다와 영국의 홀푸드 매

장에 대해서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아마존은 지속적으로 프라임

멤버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아마

존의 프라임 멤버는 전세계적으

로 1억 명을 넘어섰다. 

jsi@bostonkorea.com

아마존 프라임 멤버 홀푸드 추가 할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야심차

게 준비한 의료 정보 웹사이트가 지

난 16일 오픈하였다. 매사추세츠 주

민들이 의료 비용과 의료 보험을 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웹사이트이다. 

의료 비용과 의료 서비스의 수준,

의료 보험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

다 면  앞 으 로

MassCompareCare.gov를 방문하

면 된다. 이 웹사이트를 관리하게 될

정 부  기 관 인  CHIA(Center for

Health Information and Analysis)

의 레이 캠벨 수석 디렉터는 “우리

는 이 웹사이트가 의료 서비스와 관

련하여 사람들이 더 좋은 결정을 하

는데 도움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

다. 

기본적으로 매스컴페어캐어는 사

람들이 병원을 방문할 때 받는 치료

와 검사의 비용을 알려준다. 병원과

시설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날 수 있

지만, 약 300가지 의료 서비스에 대

한 비용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 비용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이 받는 총 액수와 함께, 의

료 보험 회사가 지급하는 액수와 환

자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보여준

다. 매스컴페어캐어의 의료 비용 정

보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의료 보

험 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단순히 비용만 보여주는 것이 아

니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들의 서비스 수준을 점수에 따라 검

색해 볼 수도 있고, 의사와 상담할 때

어떤 질문들을 하는 것이 좋은지 가

이드 라인도 제공해준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의료 비용

과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정 병원의 특

정 진료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로 얼

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

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웹사이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 보험에 가입된 소비자가 지

불해야 하는 금액은 해당 보험 회사

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의료 보험 회사는 온라인

을 통해 예상 의료 비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의료 정보 한 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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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수준과 비용 비교 가능
300가지 의료 비용 검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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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판매되면 얼마나 비쌀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최초의 유흥

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올해 여름이

면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 그럼 과연 얼마에, 얼마나 비싼 가

격에 마리화나가 판매될지 소비자

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이미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어 성

인에게 마리화나가 판매되고 있는

주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판매될 때

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다가 급격히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콜

로라도 주의 경우 가장 가격이 비쌌

던 2015년보다 지금은 가격이 약

35% 떨어졌다. 오레곤 주에서는 생

맥주 한 잔 가격보다 저렴하게 마리

화나를 판매하는 가게도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시간이 지

나면 마리화나 가격이 인하될 수 있

지만, 올해 여름에는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

다. 

올해 7월에 문을 열 마리화나 판

매점들은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를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회수하

기 위해 초기 가격을 높게 책정할 가

능성이 높다. 게다가 매사추세츠 주

의 상당수 타운과 시들이 이미 마리

화나 판매점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

과시켰기 때문에 마리화나 판매점

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

다. 결과적으로 마리화나의 판매 가

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마리화나 비즈니스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 포프론트(4Front)의 크

리스 크레인 공동 창업자는 “처음

마리화나 가게가 문을 열면 정말로

아주 높은 가격을 보게 될 것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크레인은 세전 가격을 기준으로

1/8온스(3.5그램) 마리화나가 60달

러에서 70달러 사이에 판매될 것으

로 예상했다. 그리고 주 정부와 지

방 정부의 세금이 최대 20%까지 부

과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하

는 실제 금액은 80달러 내외가 될 것

으로 내다봤다. 암시장에서 판매되

는 마리화는 50달러 선이다. 

크레인은 “아주 간단한 문제다.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다. 시장에는

충분한 공급이 없을 것이다”라며

초기에 높게 책정된 마리화나 가격

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것이

라고 예상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매사추세츠 바이오의

약분야 성장이 너무 빨라 상당수

의 바이오 회사들이 전문대학사

및 박사급 인력 조달에 상당한 애

로를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인 매사추세츠바이

오테크교육재단(MBEF)의 보고

서에 따르면 2017년 중반부터

2023년중반까지 약 1만2천여개의

바이오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

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년동안

바이오 인력 증가에 비하면 비교

적 적은 수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증가세이다. 

이 재단의 2018년 직업동향예

측에 따르면 생명공학 분야는 매

사추세츠 주 및 미 전역에서 평균

2배가량의 비율로 확대되고 있다

. 지난해 매사추세츠의 바이오의

약계의고용은7만명이넘어섰다. 

현재 가장 많은 수요의 인력은

연구실 테크니션 같은 전문대학

사 졸업 인력과 박사급의 전문 연

구인력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테크 관련 전문대학사 졸

업인원은 2010년 이래 56% 증가

했지만 일자리 수요는 100%나 증

가했다. 이와 유사하게 바이오테

크 박사(PhD)인력은 16% 증가

했는데 일자리는 43%성장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바이오 업체들은 빈자리를

채우는데 상당히 오랜시간을 소

요해야했다. 주내 128 바이오의

약회사 중 60%이상이 필요 인력

을 채우는데 10주 이상이 걸렸다

. 미국내 평균은 약 30일 정도다. 

가장 인력 수요가 많은 곳은 유

전자테라피, 암세포를 제거하는

CART-T테라피 등 최신 과학 기

술을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다. 특히 제약회사들은

"충분한 경력의 적절한 과학자들

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게 보스톤글로브와 인터뷰한

제약회사 관계자의 이야기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바이오 급성장
인력이 모자란다 

초기에 높은 가격대 형성 가능성 높아
다른 주 경우 시간 지나면 가격 내려

숙련 인력 부족, 2023년까지 1만2천여 신규인력 필요
전문대학사 출신 초급자와 박사 출신의 고급인력 부족 심화 

마리화나 판매 가격은 1/8온스에 80달러 내외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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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정진탄 기자

=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

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16일 "아직

희망적(still hopeful)"이란 입장을

내놨다.

또 북한과 협상에서 '선(先) 핵폐

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이

아닌 '트럼프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

고 밝혔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

인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

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

린 여전히 회담가 열리고 그 길을 계

속 걸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

상 명의 담화를 통해 "(미 정부가) 일

방적인 (북한의) 핵 포기만 강요하

려 든다면 다가오는 조·미 수뇌회

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

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의 이 같은 담화는 내달 12

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일었다.

북한은 이날 김 부상의 담화에 앞

서서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11일 시작된 한국과 미국 공군의 합

동군사훈련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무

기 연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샌더스 대변인은 "(우

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

대하지만) 동시에 힘든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왔다"면서 "대통

령은 회담이 열린다면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열리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

서 기자들과 만나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주장해온 리비아식 해법

과 관련해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

는 것을 본적이 없다"며 "그것이 우

리가 이용하는 모델인지 알지 못한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적

용되는 모델은 "트럼프 대통령 모델

"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

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모델

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은 적합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이를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는 그가 최고

의 협상가라는 것을 100% 확신한다

"고 말했다.             jjtan@news1.kr

백악관 "북핵 협상, 리비아식 아닌 트럼프 모델 적용"

북미회담 아직 희망적, 안 열리면 최대압박 계속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이 당초

16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돌연

연기한 데 이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

최될 미국과의 정상회담마저 '재고(再考)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 파장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외신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그간 정부 내 대북 강경론을 주도해

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에게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

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주

요 의제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 그간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리비

아식 해법'을 앞세워 여론몰이를 해왔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지난 13일 ABC방송

에 출연해선 2004년 리비아로부터 넘겨받은

핵개발 장비와 문서 등이 보관돼 있는 테네

시주 오크리지를 거론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해체해 오크리지로 가져

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북한은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

상 명의 담화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

고) 미국에서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다"며 볼턴 보좌

관에게 "사이비 우국지사"란 비난을 퍼부었

다.

북한이 이처럼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건 과

거 리비아의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대미

(對美) 관계 개선을 위해 비핵화를 결정한 뒤

결국 권좌에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게 북한 문제 전문가

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볼턴 보좌관의 언론 인터뷰와 북한 김 부

상의 담화 전까지만 해도 북·미 양측은 마

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두 차례 평양

방문을 통해 비핵화 방법론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에서 접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었

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폼페이

오와 볼턴의 대북 접근법엔 간극이 있다"며

"미국 내 일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통제할 필요가 있단 얘기가 나온다

"고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볼턴은 '미국

이 속임수와 거짓말을 일삼는 적성국들을 상

대로 순진한 외교'를 생각해온 인물"이라면

서 그가 북·미 간 협상, 나아가 트럼프 대통

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전망에 있어서도 "가

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s4174@news1.kr

볼턴이 문제다, 북미대화 먹구름 책임론 나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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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갈등에 국제사회 흔들
미, 이스라엘 감싸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항의하

는 팔레스타인인 집회에서 이스라

엘군의 유혈 진압으로 대규모 사상

자가 발생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

타인 갈등이 국제사회로 확산되는

모습니다.

지난 14일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

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가

자지구 접경지역에서 이에 항의하

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대규모 시위

가 벌어졌다. 이스라엘군은 최루탄

과 실탄 사격으로 대응했고 이 과정

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났다.

현지 매체인 WAFA통신에 따르

면, 이스라엘 건국으로 터전을 빼앗

긴 '대재앙의 날' 70주년을 맞은 15

일에도 시위는 계속됐고 이틀째 실

탄사격도 이어지며 최소 63명이 숨

졌으며 3000여명이 부상했다.

미 대사관 이전으로 촉발된 항의

시위에서 대규묘 유혈사태가 벌어

지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규탄

에 나섰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사관 이

전에 항의하기 위해 주미 대사를 송

환하겠다고 밝혔다. 후삼 줌로트 팔

레스타인해방기구(PLO) 사무총장

은 16일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할 예

정이다.

앞서 터키는 미국과 이스라엘 주

재 자국 대사를 터키로 송환하겠다

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또한

이스라엘에서 자국 대사를 송환할

방침이다. 

아랍연맹(AL)은 이번 사태를 국

제법 위반이자 아랍인, 무슬림에 대

한 노골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16일

긴급 회의를 갖기로 했다. 

유엔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군의 폭

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

인의 공동 수도로 인정하는 '두 개의

국가'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 이번 갈등의 시초를 만든 미

국은 이스라엘을 감싸고 돌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

타인 보호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

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거부

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안보리

회의에서 유혈사태 규탄과 책임자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려고 했

지만 미국에 반대로 무산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는 이스라엘군의 무력 사용을 비판

하는 국제사회 여론에 반박했다. 

헤일리 대사는 "시위대가 접경지

대 분리장벽을 공격하고 화염병을

날려 보내게 조장하는 등 먼저 폭력

행위을 시작했다"며 "이스라엘은

자제력 있게 대응했다"고 옹호했다

.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가자지구 충돌사태의 원인과 책임

은 하마스에 있으며 이스라엘은 자

국의 방어권을 가지고 있다는 미 백

악관 입장을 반복했다.

하마스는 1987년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무장 투쟁을 계속하다 200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당이

된 단체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들

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있다. 

seunghee@news1.kr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세계 최대의 SNS 업체인 페이스

북이 자체 암호화폐(가상화폐)

발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고 밝힌데 이어 세계 최대의 온라

인 상거래업체인 아마존도 블록

체인 시장 진출을 선언하는 등 세

계적 IT 공룡들이 속속 블록체인

시장이 진입하고 있다.  

◇ 아마존 칼레이도와 합작, 블

록체인 시장 진출 : 미국의 경제전

문 매체 CNBC는 세계 최대의 온

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합

작사를 통해 블록체인 시장에 진

출한다고 15일 보도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컴퓨팅 자

회사는 이날 고객사들이 블록체

인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블록

체인 전문 회사인 칼레이도와 합

작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칼레이도는 블록체인 전문 신

생기업으로 블록체인 인큐베이

터인 '컨센시스'가 육성한 업체다

. 양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이더

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다.

◇ 페북 자체 암호화폐 발행 진

지하게 고려 : 세계 최대의 SNS

기업인 페북이 자체 암호화폐 발

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CNBC가

지난 11일 보도했다.

페북은 최근 대규모 조직개편

을 단행하면서 암호화폐 부서를

신설했다. 페북은 암호화폐의 기

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하면 페북이 가장 골치를 앓고 있

는 이용자 신원 검증 등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체 암호화폐 발행을 진지하게 검

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북은 이미 1년 전부터 모건

벨러 기업개발팀 팀장이 페이스

북 플랫폼에서 블록체인을 어떻

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 IBM도 '소브린 파운데이션'

참여: 미국의 대표적 IT기업인

IBM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분산된 ID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 비영리조직 '소브린 파운데

이션'에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브린의 디지털 ID 시스템은

분산원장기술인 블록체인을 통

해 암호기법으로 서명된 인증서

를 안전하게 교환, 디지털 ID 정

보를 증명할 수 있게 해준다.

마리 비크 IBM 블록체인 본부

장은 성명을 통해 “블록체인 채

택을 신뢰할 만한 새 모델을 구축

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며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중개자 없이

도 안전하게 개인정보나 인증서

등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sinopark@news1.kr

IT 공룡들, 잇따라 블록체인
시장 진출 선언

이틀째 실탄사격…사망자 63명으로 늘어
팔레스타인, 미대사관 이전 항의로 주미대사 소환

이스라엘군과의 충돌로 부상한 한 시위 참여자를 옮기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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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수평적 소통' 리더십, 수사외압 논란에 흔들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강원

랜드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검찰

후배들이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개적

인 이의 제기를 쏟아내면서 검찰 안

팎에서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

수원 18기) 리더십을 걱정스럽게 바

라보고 있다. 

일부 검사들이 주장하는 '수사 외

압'의 실체 유무는 차치하고라도 이

런 논란까지 이르게 된 데 있어서, 총

장이 주요 결정을 외부 심사에 넘기

는 등 과도하게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이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시

각이 있다. 

그러나 문 총장은 이에 대해 시대

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휘방식을

적용하는 데 따른 과도기적 진통으로

보고 있다. 

17일 대검 등에 따르면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이 강원

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우현 대검 반

부패부장(51·22기)과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52·21기·전 춘천지검

장)을 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법리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꾸려진 전문자

문단이 18일 심의 결과를 내놓는다. 

당초 수사단은 김우남 부장 등 검

찰 고위 간부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

리고 교수, 기자 등 검찰 외부 인사들

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

해 심의를 받겠다고 대검에 요청했지

만 문 총장은 '엄밀한 법리 검토 필요

성'을 이유로 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은 "수사심의

위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 책

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문 총

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자문

단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수사지

휘권' 행사 논란이 빚어졌다. 

과거 총장들과는 결이 다른 이 같

은 지휘 방식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문 총장의 신념이 강하게 작용한 결

과라고 문 총장 측근들은 입을 모은

다. 민주화 시대에 검찰이 피할 수 없

는 변화과정이란 맥락에서다.  

대검 핵심 간부들의 말을 들어보

면 문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

까지도 권위적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

를 지배했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

동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 토

론이 안 되고 수직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현실 판단을 갖고 있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 시대에 맞춰

수평적 의사소통 문화로 빠르게 바뀌

어 가는 시민사회와 달리 여전히 수

직문화에 갇힌 검찰을 이대로 두면

사회적 부조화가 발생하는 만큼 변화

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선 검사들의 내부 의혹 폭

로 역시 이러한 수직적 검찰 문화가

초래한 측면이 있는 만큼 수평 문화

로의 변화 없이는 재발할 수밖에 없

으니 이번 기회에 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꿔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문 총장은 지난 14

일 대검 월례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

에게 서지현·안미현 검사 폭로 문제

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생각을 정리

해서 다음 회의까지 제출하라는 지시

를 내렸다고 한다. 다음 회의에서는

간부들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

는 숙제를 내줄 요량이라고 한다. 

수평문화에 대한 문 총장의 생각

은 일선 검사들의 기자회견 허용 여

부에도 반영되고 있다. 일선 검사들

의 기자회견 허용은 소속된 지검장이

판단해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지검장

들은 총장에게 의견을 물어보게 된다

. 이때 문 총장은 웬만하면 허가해주

라고 하는데도 지검장이 불허하는 경

우가 있을 정도란다. 

수평문화에 대한 문 총장의 의지

는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김태정 총장 퇴임 서명을 문 총장이

주도한 적이 있을 만큼 오래된 소신

이기도 하다. 

검찰의 사건 수사와 기소에 대한

상급자나 지휘부의 지시·지휘 등 의

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

역시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문 총

장이 적극 수용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결국 '외압' 의혹을 사고 있는 문 총

장의 이번 강원랜드 외압 수사 처리

방식은 이러한 문 총장의 신념에서

비롯한 불필요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이번 강원랜드 수사 외압 기

소 여부에 대한 전문자문단 심의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바랐던

강원랜드 수사단의 요구를 시작으로

,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결국 수사단

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면서 검찰 내

부 인사들이 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에 맡기기로 된 경

우다. 

이와 관련, 문 총장은 수사 외압 논

란이 불거진 다음날인 16일 아침 출

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발생하

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

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과정도 민주주

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또 다른 신념은 검찰 수

장으로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모

든 사건을 법리로 판단하겠다는 의지

다. 법률가로서의 소신으로 이번 강

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과거 전례상 재판에서 무죄가 나

기 십상인 직권남용 혐의여서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큰 강원랜드 수사 외

압 의혹은 판검사 출신 교수·변호사

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판단을 구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면

몰라도 수사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

청이 들어오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들여다보니 법률가

로서 추가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밖

에 없었다는 얘기다. 

문 총장은 18일 예정된 전문자문단

의 법리 판단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랜드 수사단이나 문제를 제기

했던 검사들이 전문자문단의 판단 결

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

목된다.

ptj@news1.kr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 내 수직문화 개선 시도
문, 법률가 소신도 강조…민감한 사안 법리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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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사건,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 범정부 대책 필요

18 The Boston Korea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이슈로 보는 본국뉴스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사회

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7일 최근

불거진 '라돈 침대' 사건에 대해 "범

정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

조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안전사회소위

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현

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

이 참석했다.

안종주 특조위원은 "가습기 살균

제 사건, 석면 베이비 파우더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침대를

빠르게 수거하고, 피해자들의 건강

관리를 보장하는 등 정부 부처와 민

간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홍성칠 특조 위원도 "현재 피해 상

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중

요하다"면서 "전체적으로 라돈을 비

롯한 방사선 물질 방출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최종적

으로는 향후 대책까지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조승연

연세대 교수는 "모든 국민들이 인재

로 판단하고 받은 충격이 크다. 가습

기 살균제, 석면 파동 때와 마찬가지

로 구체적인 피해 진단이 어렵기 때

문에 검출된 라돈 수치를 통해 통계

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라돈 침대'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참석했

다.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 배모씨는

"2013년 11월에 혼수로 침대를 샀는

데 매트리스는 대진침대 제품을 사용

했다"면서 "아기를 한 차례 유산한 뒤

어렵게 낳았는데, 아기가 6개월동안

같은 침대에서 먹고 자고 놀았다. 이

번일로 모유 수유도 끊었고, 앞으로

아기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며 눈물을 흘렸다.

배씨는 또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

를 걸면 원안위와 환경부는 서로 본

인들의 소관이 아니라면서 떠넘겼다

. 우리는 대체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

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진영우 국가방사선비상진료

센터장은 "과학적으로만 말씀드린다

면 현재까지로는 모유 수유를 당장

끊을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당

연히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라

돈이나 토륨으로 발생된 납의 농도는

굉장히 낮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순필 특조

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오늘 회의

를 공개 진행한 것은 우리가 피해자

들의 입장에서 정부에게 피해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빠른 시

일내에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라돈 방사성 침대 관
련 부처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현안점검회의 개최

(경기=뉴스1) 송용환, 진현권 기자 = 일명

'음성파일'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

는 이재명(민주당) - 남경필(한국당) 경기도

지사 예비후보가 15일 서로를 향해 '도지사

품격'을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 후보의 경우 친형과 형수를 향한 욕설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이유로 이 후

보의 공천 철회를 민주당에 촉구하는 등 공

세를 펼치고 있고, 이 후보는 "가정사를 선거

에 이용하지 말라.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며 맞대응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을 통

해 "남경필 후보님, 제가 인격수양이 부족해

형님 부부 패륜행위에 분을 못 참고 수차례

싸우다 욕설한 사실 다 인정한다. 또 공개사

과도 수차례 드렸지만 또 사과하라면 열 번

이고 백번이고 하겠다"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누구나 하나쯤 그런 가시

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줄어

드는 것도 아니고 제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님을 잘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흔들림 없이 주권자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숙명이자 의무

아니겠나"라며 "남 후보는 여전히 1300만 경

기도민에게 월급을 받는 '현직' 도지사이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며 출사표를 던진 제1야

당 경기지사 후보다. 많은 분들이 현직 도지

사의 체신과 품격을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입장과 함께 남 후보를

향해 더 이상 네거티브에 나서지 말고 정책

대결을 펼치자는 제안도 함께 했다.

연일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남 후보도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언론인클

럽 공동주최로 티브로드 수원방송 스튜디오

에서 진행된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

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남 후보는 도지사의 조건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갈등을 부추기는 리더십은 안 된다.

서로 간 악감정이 생기게 한다"며 "품격 있는

언행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발언함으로써 이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

했다.                                    syh@news1.kr

가정사 티격태격 이재명-남경필, 서로 "도지사 품격" 충고

남경필(한국당, 왼쪽)-이재명(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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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한국당, 왼쪽)-이재명(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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舌 (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은 17일(한국표준시간) “남북 고위급 회담

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남북한고위급회담 무산

책임과 관련된 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

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유감의 뜻과 함께 남북

고위급회담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것과 관련,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취한 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 대책을 세우는 대신 현재까지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 따위나 운

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

재를 가해야 한다는 미국 상전과 한짝이 돼

역대규모의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벌여 놓고

이것이 북(한)에 대한 변함없는 압박 공세의

일환이라고 거리낌 없이 공언해 댔다”고

비난 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공군의 연합훈련인 ‘맥

스선더(Max Thunder)훈련’을 문제삼아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당일 새벽 우리정부에 통보

했었다.

리 위원장은 “회담 무산의 원인인 침략

전쟁 연습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

라도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남조선당국의

괴이쩍은 논리는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

와 화해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

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북침전쟁

연습을 합리화(合理化)하고 역겨운 비방 중

상을 지속시켜보려는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

치”라고 비난 했다.

“남조선(한국)당국이 우리(북한)를 언제

쏟아질지 모를 불소나기 밑에 태평스레 앉

아 잡담이나 나누고 자기신변을 위협하는

상대도 분간하지 못한체 비정상적인 실체로

여겨졌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오판(誤判)

과 몽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선권 위원장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의 그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 상대방을 노린

침략전쟁 연습을 최대규모로 벌여 놓으며

인간 쓰레기들을 내세워 비방 중상의 도수

를 더 높이기로 한 것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는 Max Thunder(맥스썬더)훈련과 최

근 국회에서 열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강연 등을 남북고위급회담 연기의

원인으로 시사한 듯 하다.

리선권 위원장은 터무니 없는 책임 전가

에 매달려 시간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

지 않게 최선의 방법을 창출해 내기를 촉구

한 것이다.

북 외무성 김계관 1부장은 16일 “우리에

게 일방적인 핵(核)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

면 다가오는 북미수뇌(미북정상)회담에 응

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

했다.

그는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북핵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리비아 핵포기

방식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를 주장하는데 대해 “격분을 금할 수 없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계관 담화에 앞서 16일 자정을 갓 넘겼

을 무렵 한국과 미국 공군의 연합 공중 훈련

인 맥스썬더훈련을 비난하며 이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했다. 15일 오전에 자

신들이 제안해 놓고 한나절 만에 뒤집은 것

이다.

회담이 열려야 할 시간을 10여시간 앞둔

시점. 올 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남북 대화

를 제안한 이래 남북간에 합의 했던 일정을

한밤중에 취소 통보한 것이 지난 1월 북한예

술단의 방남, 2월 금강산 남북 합동 공연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미·북간 현안이 자기들 뜻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미국대신 한국을 향해 멋대로 화풀

이 하는 버릇이 다시 튀어나온 것이다.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한·미정상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편을 들어

미국을 설득해 달라는 뜻도 담겨있을 것이

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은 꼭

열려야 한다.

북을 달랠 수 있다면 달래서라도 회담장

에 나오게 해야 한다.

이 회담의 목적인 북핵(北核)을 없앤다는

목표는 결코 바꾸어져선 안된다.

이 기회에 우리 국민과 민족전체의 생존

을 위협하는 생화학무기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

회담이 깨지는 것을 막는 데 급급해 북한

이 하자는대로 핵 실험장 폭파 쇼 몇번에 북

(北)의 수중에 핵과 시설, 인력을 남겨 둔다

면 한국은 핵 인질로 남는 처량한 신세가 될

뿐이다.

미·북회담으로 노벨상을 겨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핵(北核)을 막고 평화상(

平和賞)을 노려야 할텐데….

설舌: 혀 설-혀가 없는 사람은 없다. 혀는

사람의 삶. 즉 생존(生存)과 직결 돼 있다.

舌은 ①丿: 하나님이 주신 숨결의 표시에

다 ②十: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읻고 따

르는 표적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

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十)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十)

and follow me.”-마태복음 16:24. 

교회마다 건물에 十가 붙은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증명한 것. 예수님의

사랑이 十로 표시된 까닭. 예수께서 가라사

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丨)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

라 하셨으니(一) 이 두 계명이 (十) 온 율법

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Jesus replied: "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丨 ).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一

).'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十)."-마태복음

22:37-40.

교회가 사랑(十)의 뿌리인 것은 예수 그리

스도(Jesus Christ)께서 바로 상하(上下) 사

랑과 평행 또는 이웃사랑을 위해 十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

르셔서 영생주(永生主)가 되신 것. 예수님

따라 영생하고 싶어 일요일에 十가를 쫒는

사람들-하늘나라 혀(舌)를 길들일려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She speaks with wisdom, and faithful instruction is on her tongue. –잠언(Proverbs) 31:26.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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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얘기치고 재미있는 건 별로 없지만 '

고리땡'은 예외다. 필자가 어린 시절 시골에

서는 고리땡이 부의 상징이었다. 시내로 나

왔더니 고리땡이 아니고 '골덴'이란다. 제일

모직의 골덴텍스가 멋쟁이의 표지였다. 시간

이 흐르고 종이 사전이 디지털 사전으로 대

체된 지금 영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골덴이

아니라 '코르덴'이라 나온다. 코르덴은 영어

corduroy를 옮긴 것이다. corduroy가 어떻

게 고리땡, 골덴, 코르덴으로 번역되었을까?  

잘못된 영어번역의 근원을 탐색해보면 대

개 일본어를 거치면서 변형된 경우가 많다.

골덴이 딱 그런 경우이다. '골덴'을 '코르덴'

으로 바꿔놓은 네이버의 야심작 파파고의 노

력은 가상하지만 돈 100억을 들여 만들었다

는 사전 치고는 참으로 무식하다. corduroy

를 '골덴'에서 '코르덴'으로 옮겼다고 해서 원

어에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

대체 무슨 근거로 '골덴'을 '코르덴'으로 바꿀

생각을 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덴'은 프랑스인들이

영국산 천의 이름인 kings-cordes(왕의 옷

감)를 프랑스어식으로 옮긴 corde du roi에

서 유래한다. 이 단어를 다시 영어식으로 옮

긴 것이 corduroy이다. 하지만 이 단어에서

는 절대로 고리땡, 골덴, 코르덴이 나올 수 없

다. 사실은 이 천이 골을 내어 만든 것이란 의

미의 영어단어 cording을 일본인들이 자기

네 말로 옮겼고 이걸 다시 우리말로 가져오

면서 '골덴'이란 이름이 생긴 것이다. 원어에

서 멀기는 '골덴'이나 '코르덴'이나 오십보백

보인 셈이다. 

번역은 늘 어렵다. 오죽했으면 이탈리아

경구 중에 '번역은 반역(traduttore, tradi-

tore)'이란 말이 있겠는가. 꽤 오래 전에 한국

에서 번역과 관련해서 일대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다. 세계적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댄 브라운의 <다 빈치 코드>의 번역본에서

저질러진 오류들 때문이었다. 작품에 나오는

magi를 '동방박사'라고 했어야 하는데, 번역

자가 그만 '매기'라고 해버린 것이다. 부주의

와 무성의가 빚어낸 참사였다. 성경의 관련

된 부분만 찾아보았어도 이런 실수는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magi는 mago의 복수형이고

mago는 '주술사'를 뜻한다. mago의 형용사

형이 magic이고 주술을 부리는 사람을 ma-

gician이라 한다. 인류학 저술에서는 mago

와 magi를 특별한 전문용어로 사용한다. 덧

붙이자면 magi의 발음도 [매기]가 아니라 [

매자이]이다. 

혹자는 '주술사'를 왜 '동방박사'로 번역했

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고대에는 '주술

사'가 박사이자 현자이자 지도자였기 때문이

다. 성경에는 magi란 단어가 딱 4회 언급되

었는데 어디에도 세 명이란 이야기는 없다.

어떤 이유로 동방박사가 '세 명'으로 회자되

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파크스트릿 교

회의 목사님에 의하면, 초대교회 벽화에는

동방박사가 두 명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

세 명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다고 한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Harvard

University를 중국어로는 哈佛大學이라 한

다. 이걸 우리식 한자로 읽으면 [합불대학]이

지만 중국어식으로는 [하포따쉐]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한 이유는 [포]가 아니라 /fo/이

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말 번역이 본토 발음에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 말이 나온 김에 하버드

대학의 중앙도서관이 와이드너 라이브러리

이다. 1912년에 침몰한 타이타닉 호에 외동아

들을 잃은 와이드너 가문이 아들이 다니던

대학에 재산을 기증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짓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서관 옆

에는 중국식의 거대한 거북 비석이 있다. 세

계 최초의 지하철인 보스톤 지하철을 건설하

면서 희생된 중국인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대학이 세워준 것이라고 한다. 와이드너를

지나 옌칭 연구소로 갈 때마다 필자는 번역

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무슨 무슨 센터라

고 하는 center를 중국인들은 中心으로 번역

한다. 처음엔 참 이상하게 와 닿았는데, 보면

볼수록 맞는 번역인 듯싶다. center는 중심이

니까. 이걸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센터'라고

쓰는 우리가 다소 무성의한 것이 아닐까.

고리땡을 아시나요?

[ 오르고의 영어잡설 17]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1960년대 유행하던 골덴 차림의 존 레논,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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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5월 20일 - 5월 26일

●운수: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겠습

니다.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도움도 받습니다. ●금전: 기대

했던 것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해야 거두어들이는 것도

커질 것입니다. ●애정: 모임이나 행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행운이 따

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좋은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1, 24일 길일. 23, 26일 주의.

쥐띠 | 좋은 시간을 선물

●운수:잠깐이라고 생각한 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

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금전:투자에 있어

타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느냐가 득과 실로 갈라지니 신중

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힘들어지게 하는 방해요소가 생

깁니다. 마치 넘어가야 할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겠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0, 25일 길일. 24, 26일 주의.

소띠 | 타이밍이 아주 중요

●운수: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

기고 충분히 즐겨야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물 들어올 때에 노를 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풀릴

때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애정: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됩니다. 따

뜻하고 정이 담긴 말로 상대의 마음을 문을 열어보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22, 24일 길일. 20, 26일 주의.

토끼띠 | 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고

●운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걸

어온 사람에게 그 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금전:그간에 쌓아온 인맥이나 좋은 인간관계가 큰 힘을 발휘

합니다. 이득이 따라줄 것입니다. ●애정:주변 사람들의 말은 그저 참고만 할 뿐입

니다.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세요.

86, 74, 62, 50, 38년생은 23, 26일 길일. 22, 25일 주의.

범띠 |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이

● 운수:이미 알려진 것보다 새로이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색다른 재미를 줄 것입니다. ● 금전:그동안 노

력을 해 온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계약이나 거래에 있어서도 희소식을 기

대할 수 있겠습니다. ● 애정: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함께 하는 즐거움이 클 것입니

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기분 좋은 일도 생기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0, 25일 길일. 21, 26일 주의. 

용띠 |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 운수: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거나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욕심이 나더라

도 현재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 금전: 일시적인 해결은 되겠지만 근

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 애정: 지나치게 자신

의 주장을 내세울수록 둘 사이의 틈은 점점 커지고 멀어질 뿐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1, 25일 길일. 20, 22일 주의.

뱀띠 |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 운수: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옛말을 기억하세

요. 먼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핀 후에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충동구매하지 않도록 지출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

에 돈을 쓰지 않으려면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애정: 같이 있으면서도 거리감

이 느껴지는 것이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2,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말띠 | 누울 자리를 보고

●운수: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결

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금전:소극적으로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

로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애정:상대가

내 맘과 같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23, 25일 길일. 21, 26일 주의.

양띠 | 경청하고 배려하는

●운수:내가 한 말 한마디가 앞으로 올 결과를 좌우하게 된

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세

요. ●금전: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을 더 이상 붙잡

고 있지 마세요. ●애정: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더 쓰리고 아픈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닭띠 |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운수:자꾸 마음이 가고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참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면 시끄러워집니다. ●금전:

자신도 모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애정:너무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마

세요. 융통성 있게 제고해야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3일 주의.

원숭이띠 | 참고 지나가는 것이

● 운수:보이는 것이 큰 영향을 주는 때이니 조금만 신경 써

서 외모에 변화를 주세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금전:수입이 나아지는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

고 싶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지갑을 여세요. ● 애정:산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떠나

보세요. 자연의 내음이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해줄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2,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개띠 | 이미지 변신에

● 운수:무언가에 쫓기듯이 바쁘게 달려오던 상태에서 벗어

나 한 숨 돌리게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멋진 미래를 준비하

도록 하세요. ● 금전: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수지타산이

맞을 것입니다. ● 애정:주위의 소개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어

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5일 주의.

돼지띠 | 한 숨 돌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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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독전'은 아시아 마약 시장 거물을 쫓

는 형사가 조직의 후견인과 버림받은

조직원, 조직의 숨겨진 인물 등과 얽

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액션 영화다. 

'천하장사 마돈나'로 대표되는 이

해영 감독의 스타일을 확연히 벗어난

신작이다. 시종일관 파격적이고 자

극적인 캐릭터들의 '독한' 전쟁이다. 

이에 대해 이해영 감독은 "기존의

제 영화와 다르게 느껴지고, 이해영

감독이 만든 영화처럼 안 보인다면

감사하다.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는 생각했다. 세 편의 연출작을 내놓

은 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영화

를 찍고 싶다는 열망이 컸다"고 했다

.

조진웅이 마약 조직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형사 원호, 류준열이 버

림받은 마약 조직원 락 역을 맡았다.

이어 차승원이 마약 조직의 숨겨진

인물 브라이언, 김성령이 마약조직

후견인 연옥, 박해준이 마약 조직의

임원 선창 역을 맡았다. 또 故 김주혁

이 아시아 마약 시장의 거물 진하림

을 연기했다.  

조진웅은 극한의 감정을 오가는

연기를 펼쳤다. 그는 "선과 악이 모든

이에게 공존하는 것 같다. 이번에 작

업하면서 '표현하는 영역에 '스킬'이

있을까' 라는 생각은 안 했다. 원호의

심리를 그대로 쫓아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산 자체를 할 수는

없었다. 따라가다 보니 재미있는 현

상이 일어났다"고 했다. 

류준열은  조진웅과 함께 영화 대

부분의 장면에서 호흡을 맞췄다. 그

는 조진웅에 대해 "작품을 하면서 선

배들에게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

다. 배우생활을 하면서, 작품을 하면

서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번에 만난

조진웅 선배는 정말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는 선배다. 이 작품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했다. 

이어 "조진웅 선배는 많은 작품을

하면서 지칠 수도 있을텐데 이 선배

는 정말 즐기고 있구나,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야할 길

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배

운 작품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진웅도 "류준열과 작업하면서

건강한 에너지 현장에 퍼뜨려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귀감이었다"

고 화답했다.  

조진웅 류준열이 무게중심을 잡고

극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차승원 박해

준 김성령은 기존의 얼굴을 지운 파

격적인 변신을 선보인다. 이야기의

포문을 여는 김성령은 관객의 시선을

스크린에 집중시키고, 박해준은 비

열함으로 마약 조직의 악랄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후반부 차승원의 등장

은 이야기가 끝까지 힘을 잃지 않도

록 든든하게 받친다. 김주혁 역시 그

의 연기 생활 중 가장 파격적인 변신

을 시도했다. 살기와 광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거침없는 악행의 중심에 있

는 모습이 관객들을 놀라게 할 법 하

다.  

'비주얼 버스터'(비주얼 블록버스

터)를 표방할 정도로 화려한 색채와

강렬한 캐릭터, 자극적인 볼거리들

이 가득하다. 배우들의 연기력은 흠

잡을 데 없이 밀도 높다. 다만 캐릭터

와 스토리 흐름의 개연성은 다소 의

문부호가 남는다. 열린 결말로 해석

될 후반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

가 나올 작품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개봉.

ichi@news1.kr

"미치게 독하다" '독전' 조진웅x류준열, 파격변신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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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뚜레쥬르 베이커리 직원 모집

벌링톤, 올스톤에 위치한 뚜레쥬르 베이커리에

서 참신한 직원 모집.

포지션: 케셔, 바리스타& 케익데코레이션 헬퍼.

케익배우고 싶으신 분, 바리스타 관심있으신분.

유경험자, 초보자 환영.

풀타임 팟타임 가능.

TEL; (616) 333-0396

5/11

세탁소에서 오후 5시 이후부터 일하실 분 구합니다.
특별한 기술 필요 없음.
T. 617-584-5477

(서울=뉴스1스타) 김주윤 기자  =

김태원, 김종서, 김경호, 박완규가 고

음 대결을 펼쳤다.

16일 방송한 MBC every1 예능 프

로그램 '주간 아이돌'에 김태원, 김종

서, 김경호, 박완규가 출연했다.  

'주간아이돌' 진행자 김신영은 네

사람에게 록커 고음 대결을 제안했다

. 김종서는 "대기실에서 고음 대결을

한다는 말에 다들 뭐 이런 걸 하느냐

며 관심 없는 척 했지만 어느새 다들

목을 풀고 있더라"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네 사람은 주어진 문장을 음을 높

여가며 이어 부르는 게임 '안녕 클레

오파트라'로 고음 대결을 시작했다.

게임 시작 여유를 부리며 문장을 말하

던 네 사람은 음이 높아지자 어느새

록커 특유의 고음을 내지르며 열띤 대

결을 펼쳤다. 대결 결과 김종서가 우

승해 상품으로 가습기를 받았다.                 

europa@news1.kr

'주간아이돌' 김태원X김종서X김경호X박완규, 자존심 건 록커의 고음 대결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트랙리스트에 이어

타이틀곡 'FAKE LOVE' 티저를 공개했

다. 

방탄소년단은 15일 공식 홈페이지 및 팬

카페, SNS 채널을 통해 세 번째 정규앨범

LOVE YOURSELF 轉 'Tear'의 타이틀

곡 'FAKE LOVE' 티저 영상을 전격 공개

했다.

공개된 티저 영상은 쇼팽 '이별의 왈츠

'(Valse op.69-1 'L'adieu')가 배경 음악으

로 사용돼 잔잔한 피아노 선율에 따라 멤

버들이 한 명씩 차례로 등장, 각기 다른 물

건을 건네받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마지막

으로 등장한 정국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

어가 어둡고 낯선 이와 마주하며 영상이

마무리되고 동시에 'FAKE LOVE' 노랫

말이 잠시 공개되면서 새 앨범 타이틀 곡

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타이틀곡 'FAKE LOVE'는 운명인 줄

알았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으로 이번 앨범의 테마를 명확히 보여

준다. 그런지 록 기타 사운드와 그루비한

트랩 비트가 기이한 음울함을 자아내는 이

모 힙합 장르의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어두

운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18일 오후 6시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정규앨

범 LOVE YOURSELF 轉 'Tear'를 공개

하며, 2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에서 열리는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서 새 앨범의 신곡 무대를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breeze52@news1.kr

"다크 BTS 온다" 방탄소년단, 신곡 'FAKE LOVE' 티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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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빛 (5)
범인도 잡았는데 살인 동기가 없었다. 그

뉴스를 보며 남편이 계속 몸짓과 쉬운 영어

로 설명해 주었다. 량은 말 한마디에도 의미

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자신의 변화

를 연구하다 보니 사람은 단 한마디도 그냥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을 극복해

보려고 무작위로 읽던 책은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과 사람들이 왜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를 예측하게 했다.

예측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 예

측이란 머릿속에서 일어나 판단으로 이어지

고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행

동 양식으로 이어진다. 남편이 왜 애써 이 뉴

스를 내게 전하는지를 안다. 조용히, 가만히,

얌전히, 자신의 옆에 있으라는 명령이다.

채소를 가꾸는 철이면 옆집의 백인 할머니

도 꽃을 가꾼다. 남편이 없는 날을 잡아 할머

니가 나와 있을 때 나가 말을 시켜 보았다. 

“하이!!”

할머니가 먼저 다가와 묻는다. “말을 할

줄 알아? 어디에서 왔어?” 량은 영어는 못하

고 중국에서 왔다고 더듬더듬 말한다. 할머

니가 영어를 아주 잘한다며 칭찬을 한다. 할

머니가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다 알아

듣지 못했지만 자신은 독일 여자고 영어와 독

일 말을 할 줄 알지만 남편이 독일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자신은 독일 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으나 남편이 허락

하지 않아서 아이들은 독일 말을 못하고 자

신도 많이 잊었다 한다. 꼭 중국 말을 잊지 말

라는 말도 한다. 량은 미국은 자유로운 국가

인 줄 알았는데 중국보다 심한 남녀의 차별

이 있었던 나라라는 것을 알았다. 현재의 보

통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량은 알 수 없었다. 오로지 남편의 태

도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민주주의 역사

가 짧으니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나

이 든 남자들은 남자 우선주의라는 기본적인

뿌리가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남편이 현재

미국에서 어떤 위치의 신분을 갖고 있을 것

인지는 쉽게 파악되었다. 남편은 비어있는

옆자리를 미국인 여자가 채울 수 없다는 것

을 진작에 알았을 것이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

해 또한 성적인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중

국으로 왔을 것이라는 것, 남편은 미국 여자

들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저급한 수

준의 남자라는 것,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견딜만한 모

든 일들이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어졌다. 량

은 다른 운명의 판에 자신의 몸을 놓기 위해

이 남자를 잡았으니 이만한 일은 견뎌야 한

다고 다짐한다. 그 뒤로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량은 할머니랑 양지바른 곳에서 늘 대화를 나

누었다. 필사적으로 영어공부에 매달렸다.

량은 더 이상 새로운 기억들이 밖으로 나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몇 가

지의 기억이 다 인지도 모른다. 충격적인 몇

가지 기억과 싸우는 동안 어쩌면 자신이 그

어린 계집아이에게 다 먹힌 것인지도 모른다

고 생각했다. 나뭇잎 사이로 떨어진 둥글둥

글하고 납작한 빛 속에 엎드려 울음을 헉헉

안으로 집어넣던 그날의 기억. 훗날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짐작되었지만

그건 이미 이유가 될 수 없었다. 그 시대가 그

랬다는 것은 이미 변한 현재에는 이유가 아

닌 변명일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

는 방향으로 시대를 변화시켜 왔으니 엄마는

그들에게 동조한 한 사람일 뿐이다. 

미국에 온 지 4년쯤 되던 날 량에게 그린카

드가 나왔다. 량은 그 카드를 받아들자 모든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얼굴의 근육과 종아리의 근육까지 모두 비온

뒤의 모란꽃처럼 불그스레 물이 오르고 있었

다. 량은 그린카드를 꼭 움켜쥔 채 남편에게

영어로 말했다.

“나 영어 공부를 해야겠어요. 운전면허

시험도 봐야겠어요.” 

남편은 짐작했다는 듯이 오케이라고 말한

다. 남편은 안다. 중국의 여자들이 그린카드

를 위해 죽은 듯 살다가 카드를 받으면 태도

가 변한다는 것을. 아무리 독립을 원해도 영

어가 되지 않고 미국의 사회 시스템을 잘 모

르면 혼자 독립하는 일은 아주 어렵다. 대부

분의 여자들은 공장에 나가 단순노동을 하고

임금은 은행 어카운트로 들어가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남편들이다. 자리를 잡고 사

는 중국인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어 정보를 알

수 없었지만 량의 본능은 고양이처럼 변하고

있었다. 몰래몰래 살금살금 그러다 단 한순

간에 쥐를 채가는 고양이처럼 행동했다. 필

요한 것은 단호하고 정확한 영어로 단번에 요

구하는 것이다. 남편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

다. 힘들게 사냥한 여자를 그것도 어린 여자

를 밖으로 내 보내면 어떤 결과가 올지 짐작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량같이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던지는 여자는 자신의 내부에 존재

하고 있는 인간적 감정을 포기하는 것은 아

주 쉬운 일이다. (계속)

보스톤코리아연재소설 유희주 작가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시인정신

』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인

문학상 평론 부문을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하사탕』을 발

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

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핀다』 『엄마의 연애』, 산문

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밤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코리안릿닷컴(koreanlit.com)을운영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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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skyboston@hanmail.net

646회 

제주 여행은 이번이 세 번째 다녀온 여

행지다. 만 21살이 되던 해인 1985년 미국

에 갔다가 1988년에 몇 개월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때 처음 제주 여행을 했다. 그때

만나고 느꼈던 제주의 이미지는 내게 그리

좋은 느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것은 자

연 그대로의 모습과 흙내를 기대하고 갔었

는데 한참 88서울올림픽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어수선한 느낌과 함께 내게 실망을 주

었던 기억이다. 그리고 1989년에 결혼식을

한국에서 마치고 미국에 다시 들어왔다. 그

렇게 30년을 훌쩍 보내고서야 2년 전 제주

를 다녀오고 올봄에 제주를 찾은 것이다.

2년 전 한국을 방문하며 30년 만에 찾았

던 제주는 내게 귀한 의미의 시간이었다.

그것은 '제주올레걷기축제'에 참석하게 되

었던 것이다. 제주올레길을 하루 한 코스

씩 걸으며 놀멍 쉬멍 제주의 자연, 문화, 먹

거리를 즐기는 축제로 그해 7회째를 맞았

다. 진행된 축제는 제주올레 1코스(15km)

와 2코스(14.5km)를 하루 한 코스씩 역방

향으로 걸으며 진행되었다. 2016년 제주올

레걷기축제에는 양일간 7000여 명의 도보

여행객이 참가했다고 한다. 이 축제를 위

해 지역 주민들이 궂은 날씨에 비바람을 맞

으며 걸어온 올레꾼들을 맛난 먹거리로 따

뜻하게 맞아주었다.

이렇게 2016년 찾았던 제주올레길은 내

게 열흘을 제주에 머무는 동안 귀한 추억의

시간으로 남았다. 그래서 다음에 한국을 방

문하게 되면 꼭 다시 오리라는 마음을 먹었

었다. 그리고 올봄 한국 방문에는 감사하

게 사진을 하는 분들과 인연이 되어 함께

움직이는 여행이 되었다. 한국에서 사진을

하는 친구와 와싱턴에서 오신 작가 선생님

그리고 보스턴에서 온 나와 함께 셋이서 참

으로 값진 여행이 되었다. 사진을 하는 분

들이니 말수가 적어 좋았고, 제주 여행을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이라 어느 곳을 찾아야

할지를 잘 알고 계셨기에 내게는 참으로 고

마운 시간이었다.

제주의 해안 길은 참으로 곱고 아름다웠

다. 쪽빛과 옥빛의 푸른 바다와 파도 그리

고 바다 내음은 절로 마음을 평안한 힐링으

로 안내했다. 바람이 있어 파도의 출렁임

은 제주 바다를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

어주었다. 해안도로를 따라가다가 바다 빛

이 너무도 아름다워 자동차를 세우고 카메

라를 메고 달려가 각자의 풍경을 담곤 하였

다. 때가 되면 해안가의 고즈넉한 곳에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

누곤 했다. 서로 창작하는 공통분모가 있

어서일까 여행을 하고 창작을 하며 경험했

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고 행복

했다.

미국에서 풍경을 담으러 다닐 때는 그날

의 날씨 정보만 정확히 확인하고 움직이면

별 탈이 없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 서울

도심과 함께 산과 들로 움직일 때는 날씨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곤 했다

. 그것은 서울 하늘은 미세먼지로 인해 몇

날 며칠 동안 뿌연 하늘로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맑은 하늘과 푸른 하

늘을 만나는 날은 정말 어려웠다. 우스갯

소리로 '하늘에 별 따기'란 말이 있듯이 사

진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울에서 파

란 하늘 만나기란 하늘에 별 따기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니 말이다.

제주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는 동안 제주

의 하늘은 쪽빛 파란 하늘을 자주 보여주곤

했었다. 길을 지나다 만난 차향 가득 초록

의 차밭 '오설록'에서의 느낌은 그곳에 있

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절로 되었다. 또한,

하늘마저도 노랗게 물들일 것 같은 노란 '

유채꽃밭'에서의 추억은 내게도 참으로 오

래도록 기억될 꽃밭이었다. 유채꽃밭에서

단둘이 오롯한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커플

들뿐만이 아닌 삼삼오오 짝을 지어 웃음꽃

을 피우는 중년 여인들의 모습과 부부와 가

족이 함께 환한 웃음으로 오가는 이들의 모

습은 노란 유채꽃만큼이나 아름답고 행복

해 보였다.

제주 '섭지코지'에서의 황홀한 여명과

일출을 만나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며 일어

나 일출을 만날 때의 그 감동이란 말로 표

현할 수 없는 자연에 대한 신비와 창조주에

대한 감사이다. 이렇게 일출을 만나려고 '

산방산'을 답사하고 다시 일출을 담으러 가

고 제주의 용암분출로 생성된 현무암의 병

풍처럼 펼쳐진 '주상절리'의 아름다움은 입

을 다물게 했다. 어디 그뿐일까. '용눈이오

름'에서 마주한 강한 바람과 제주 시내의

아름다운 풍경과 제주 바다에 우뚝 솟은 '

성산일출봉'은 참으로 멋졌다. 이번 제주

에서의 사진 여행은 내게 값지고 아름다운

추억의 여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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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컴퓨터로 한국뉴스를 보고 있었다.

가볍지 않게 흥분하며, 아내가 들려준 말이다.

돌아가신 내 장인 유언이었다. 당신이 모았던

용돈을 남기셨고, 이북에 남겨두고 온 아들에

게 전해달라. 생전에 아끼던 잠바도 남기셨는

데, 그것도 주라고 당부하셨단다.  내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장인이 흘렸던 눈물은 훨씬 뜨거

웠을 것이다. 

한반도 소식이 날아든다. 뜨거운 소식이다.

한국신문에서 읽었던 한 컬럼 제목이다. 종전

終戰입니다!  제목은 환희에 넘쳐 들떠있다.  그

런데, 읽어 가면서  찜찜한 기분이 드는건 어찌

된 영문인가.  이십여년전 인가.  김일성의 사망

뉴스에 흥분한 적이 있다. 곧 통일이 되는 건 아

닌가 하는 앞지른 생각 때문이었다. 한국 대통

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적에도  크게 다르지 않

았다. 그땐, 한국민 모두 열광했을 것이다. 뜨겁

기가 체온을 훨씬 넘겼더랬다. 

너의 다정함의 온도는 

36.5도을 넘겨

내게 화상을 입힌다.

(김우석, 다정한 온도)

한국 다른 중앙 일간지에 실린 컬럼도 있다.

한 구절만 그대로 옮긴다. ‘오래 당할 수록 작

은 호의에도 쉽게 감동한다.’ 컬럼은 걱정반

부탁반 말을 이어갔다.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할

것이고, 북핵이 완전히 폐기된 뒤에 감동하자

고 했다.  글은 그닥 뜨겁지 않고, 오히려 차분

하다. 먼저 글과 온도차이가 확연하다는 말이

다. 

감동과 온도 차이가 어디 한국에서 뿐이랴.

분명 평양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도 다를 것이다

. 북경은 어떨 것인가?  모스크바는, 그리고 동

경에서는 어떠한가? 하긴 그 사람들은 제 주판

알 튕기는데 골몰하고 있을 게다. 에어컨을 팔

것인가 아니면 히터를 수입할까 궁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워싱톤이나 보스톤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도  결코 작지만은 않다.  

그날 밤, 그건 폭죽이었고 불바다였느니라.

밭고랑 사이를 정신없이 뛰었지. 내 어머니가

생전에 들려주던 말이다. 공중폭격이 있었는데

폭탄이 사방에서 터졌다고 했다. 6.25전쟁이 준

참화인데, 어머니에게 그날밤은 트라우마로 남

아있었을 것이다. 그걸 가슴에 안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날이 뜨거워 졌다. 당연히 기온이 올라갔다.

뜨거운 불가마라 한다면 과장이다. 하지만 너

무 달궈져 터질까 걱정아닌 걱정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시편 39:3)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담객설閑談客說: 온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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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년 선덕여왕이 후사 없이 죽었다. 그리고

선덕여왕의 유언에 따라 사촌동생인 승만勝曼

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신라의 제28대 진덕여

왕이다. 아버지는 국반갈문왕으로 진평왕의

동생이며 어머니는 월명부인 박씨이다. 즉위

초에는 상대등 알천이 대리청정을 하였다. 그

리고 648 년 부터 654년3월 죽을 때까지 친정을

하였다. 

645년 상대등에 오른 비담이 647년 1월 난을

일으켰다. 선덕이 와병 중에서 후사가 없이 임

종이 가까와짐에 따라 승만이 또 차기 여왕이

등극하게 될 것을 보면서, “여자 군주는 나라

를 다스릴 수 없다(여주불능선리女主不能善理

)” 는 주장으로 비담은 염종과 함께 난을 일으

켰다. 그 변란 중에 선덕여왕은 죽었고 김춘추

와 김유신의 보좌로 승만이 왕위에 올랐다. 그

리고 9일 후 그들은 비담의 난을 평정하였으며

알천이 상대등에 올랐다(선덕여왕은 1월8일에

죽었고 비담의 난은 17일날 평정되었다. 삼국

유사에 보면 소지왕 때인 488년 부터 설을 쇠

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초부터 설 쇨 틈도 없

이 왕궁에는 흉사와 피바람이 불었다). 알천은

진덕여왕의 재위와 거의 동일하게 상대등으로

있었다. 혼인동맹으로 맺어진 김춘추와 김유

신은 진덕여왕 8여년의 재위동안 좌우에서 보

좌하면서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러다 654년 진덕여왕이 죽었다. 화백회의와 진

골세력은 알천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하게

하였지만 그는 김춘추에게 양보하였다. 그리

고 김춘추가 제29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가

태종무열왕이다. 그리고 처음 단행한 인사에

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인 상대등으로 당시 60세

나 되었던 김유신이 아닌 상당히 뜻밖의 인물

인 금강을 임명하였다. 삼국사기(신라본기, 태

종무열왕 2년조, 655년)에 보면 “봄 정월에 이

찬 금강金剛을 상대등으로 삼고, 파진찬 문충

文忠을 중시로 삼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유신은? 김춘추를 왕위에 올리는데 김유신

의 공이 으뜸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

? 삼국사기 50권 중 3권이 김유신에 관한 기록

이다(열전 10권 중 3권이다). 거기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강에 관한 기록은 아주 짧게 두 곳에 잠깐 등

장하고 사라진다. 화랑세기 없이 삼국사기의

기록만 보았을때는 금강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기록되어 있다. 이찬 벼슬의 금강이 655년에 무

열왕에 의해 상대등이 되었다는 기록과 660년

에 죽었다는 기록이 전부이다. 하지만 화랑세

기(8세 풍월주 문노편)와 교차해 보면 그의 가

계와 세력 등이 상세하게 펼쳐진다. 금강은 문

노의 막내아들로 진덕여왕이 후사없이 죽고나

서 차기 왕을 세울때 김유신 못지않게 김춘추

를 도와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그

들은 알천의 세력을 누르고 성골이 사라진 신

라 왕실에서 최초의 진골이 왕이 되는 서막을

열었다. 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은 진지왕의

아들이고 어머니 또한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

주(문정태후) 였지만 김춘추는 진골이었다. 기

록에는 없지만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밖에 없

다. 진지왕이 폐위될때 그 후손들이 족강이 되

었거나 진평왕이 자신의 적자손들만이 성골이

라고 위품의 범위를 좁혔을 가능성만을 추측

해 볼 뿐이다. 

김춘추가 등극한 후 단행한 가장 중요한 인

사에서 60세의 김유신이 아닌 2등급인 이찬 벼

슬의 금강을 상대등으로 올리고 4등급의 파진

찬 벼슬을 하고 있던 문충을 중시로 삼았다. 그

렇다면 김유신은 상대등에 버금가는 벼슬에

있었을까? 그런 짐작이나 예상은 5년 후인 무

열왕 7년, 660년 같은 삼국사기(신라본기)의 다

음 기록을 보면 별로 설득력이 없어진다. “봄

정월에 상대등 금강金剛이 죽었으므로 이찬

김유신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5년간 김유신

은 아마도 이찬의 벼슬에 머무르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65세가 되어서 비로소 금강

이 죽은 후에야 상대등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을 볼때 금강이 김유신보다 나이가 많았

을 것이며 김춘추와 김유신이 ‘혼인동맹’으

로 세력을 규합한 그들도 절대로 무시하지 못

하는 세력이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아쉽게

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위의 두 가지 외

엔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화랑세기에 비교적 자세하게 문노의 기록과

아들 금강의 기록이 있기에 그들 가계의 정치

적 세력과 금강의 나이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문노는 606년 69세로 세상을 떴다. 그래서

537~8년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윤궁은 10

살이 적고 같은 해에 죽었다. 그러니 윤궁은

547~8년생임이 확실하다. 그들은 문노가 39세

에 결혼했으니 당시 윤궁은 29세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3남 3녀를 낳았는데 금강은 막

내아들이다. 그래서 금강은 606년 전에 태어나

야 하고 문노와 윤궁이 결혼한 577년 이후에 태

어나야 한다(윤궁의 첫남편 동륜태자가 572년

에 죽었다). 그리고 윤궁의 가임연령을 45세까

지로 본다면 3남3녀 모두 578년에서 592년 사

이에 태어났다. 금강이 아들로서는 막내이지

만 정확하게 몇째인지는 기록이 없다. 설령 가

장 막내로 태어났다고 가정해도 595년생인 김

유신보다 나이가 많다. 또한 문노의 어머니는

비록 가야의 공주였지만 아버지 비조부, 조부

호조, 증조부 비지 등 그의 가계는 뿌리 깊은

진골의 집안이었다. 결국 귀화하여 품위를 받

은 가야 왕족의 후손인 김유신 못지 않게 전통

적인 세력이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삼국사기

나 삼국유사에 많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을 뿐

아니겠는가?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

식, 김영사)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28

화랑세기花郞世紀, 8세 풍월주風月主 문노文弩(18)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또 잠이 들었었다.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

니, 역시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

내가 처음으로 잠이 들었을때는 1500년

이었다. 나는 빵 배달부였다 .

나에게는 말수레가 있었고, 그것을 이용

해서 빵을 배달했다. 내가 낮잠을 자고 일어

났던 1600년, 1700년, 1800년에도 나의 일상

생활은 매한가지 였다. 같은 방식으로 먹고,

자고, 씻고. 그러다 1870년에 낮잠을 1940년

에 깨어났을 때는 세상이 변해 있었다. 말수

레 대신에 자동차라는 것이 생겼다.

사람들이 전화라는 것을 통해서 장거리

실시간 대화를 했고, 전등이라는 발광물체

로 밤을 밝혔으며, 하늘에는 비행기라는 물

체로 하늘을 날아갔다.

뉴욕에는 100층이 넘는 고층빌딩이 생겼

고, 에어컨디션은 한 여름에도 실내온도를

내려 주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단 70년의 낮잠

에 변해 있는 것이다. 몇 백년동안 한결같던

일상생활이 과연 어떤 이유로 70년만에 이

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걸까?

두가지 “일반목적성 기술”의 개발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 전기와 내연기관 엔진

. 이 두가지 기술은 몇백년의 삶의 방식을 단

한 세대만에 바꿔 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삶은 돌아갈 수 없는 변

화를 맞았고,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생겨나

게 되었다. 생산력은 몇 백배의 효과를 가져

왔고, 농부가 하루걸려 소쟁기로 갈던 밭을

트랙터로 몇 십분안에 끝낼 수 있었다. 1944

년에는 미국항공기 제작공장에서, 한시간

에 한대씩 폭격기가 생산되었다. 세계경제

는 엄청난 진보와 혼돈을 겪어내야 했던 것

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연연한 측은 도태

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1950년에 나는 다

시 잠에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2017년에 깨

어났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반목적성 기

술”이 개발되었다. 컴퓨터가 보편화 된 것

이다. 컴퓨터는 인터넷을 제공했고, 종이대

신 컴퓨터 화면, 종이돈 대신 온라인 페이먼

트 등등. 그러나 나에게는 컴퓨터외에는 별

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아

직도 자동차를 몰고 다녔고, 냉장고, 전등,

비행기, 에어컨 등은 이미 내가 잠들기 전에

도 존재하던 기술들이다. 즉, 지난 70년동안

은 파격적인 기술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2004년을 기준으로 경제 생

산력이 저조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 1900년

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생산력이 제자

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많은 의견들이 분분

하지만, 결론은 아직 우리에게는 전기나 내

연기관 같은 파격적인 “일반목적성 기술

”이 제시 되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의 많은 변화도 사실상은 더

딘 발달에 그치고 있다. 아직도 에이전트가

집를 보여주고, 가격편견에 다투어야 하고,

서류와 규정으로 범벅된 융자에 하염없이

매달려야 하는 것이다. 오로지 주택을 인터

넷을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검색할 수 있다

는 혜택만이 유일한 밤 하늘의 북극성같이

빛을 내고 있다 .

한 15년전에 아시는 지인이 앞으로는 부

동산 중계인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셨다.

이 지인은 그 당시 다단계를 하는 분이었다.

내가 집을 보여 줄 때 대부분의 고객들이 하

시는 말씀은 하나 같이 사진과는 다르네요

이다. 집은 현실이다. 직접 보고 내편이 되

어 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익스팩션 융자

를 모두 점검하고 사야 하는 것이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잠에서 깨어보니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

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

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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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각각 자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두고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미국의 연

방 노령∙유족∙장애보험(Old Age, Sur-

vivors, Disability Insurance : OASDI)제

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신청 가능),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장 가입자(1인이상 사업장의 사

용자 및 근로자)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에게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징수한다. 

미국의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ld

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

OASDI)는 일정소득이상의 미국 거주 피

고용인(employee)과 자영업자를 대상으

로 사업장의 규모,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되는데, 피고용인은 연방보험료법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자영업자는 자영보험료법(Self-Employ-

ment Contributions Act)에 근거하여 부과

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소

득의 15.3%)를 재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규정이 달라 한

명의 가입자에게 두나라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나  장기 취업 및 이민 등으

로 연금가입국가가 변경된 경우, 보험료 납

부나 보험금 수급권 등에 있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정부는 사회

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는  

첫째: 양국간의 이중가입 면제, 

둘째: 이민자나 장기 체류자의 가입기간

합산, 

셋째: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넷째: 연금 수령액의 해외 송금 보장 등

의 내용이 담겨 있다. 

1.이중 가입 면제

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양국간 이중

가입 면제 규정이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어느나라의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

의 법령에 따라  ‘자영업자’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연금에 가입한다.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적

용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즉,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국에 근무하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에 국

민연금을, 미국에 근무하면 미국법에 따라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한다. 다만, 해외

지사나 관계회사 등에 파견된 ‘파견근로

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본국의 법령

을 적용 받는다(4년 연장 가능).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에 파견 나온 직원

의 경우 5년(연장한 경우 9년)이내의 기간

동안은 한국법을 적용 받아 한국에 국민연

금을 납부하고,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면제

받는다. 이 때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

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

age)’를 발급받아 미국의 실무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자영업자는 거주국의 법령적용

한편, 자영업자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

만 적용 받는다. 즉,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

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한국법을 적

용 받아 한국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

는 사람은 미국법에 따라 미국에 사회보장

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동일인의 동일한 활동에 대해 한

국에서는 자영업자로, 미국에서는 근로자(

반대로 미국에서는 자영업자로, 한국에서

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는 그 사람이 한국의 거주자이면 한국의 법

을, 미국의 거주자이면 미국의 법을 적용받

게 된다. 

2.가입기간의 합산

협정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입기간 합산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양국에 연금을

가입한 가입자가 한국의 가입기간만으로

는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권( 예: 노령연금

10년)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미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가입기

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미국의 가입기간

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중복

된 가입기간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한 한국의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

하여 그 금액이 미국과의 합산으로 취득한

비례금액보다 많은 경우, 한국에서는 미국

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연금기간만

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동일한 논리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 연금

을 가입한 가입자가 미국의 가입기간만으

로는 미국의 연금 수급권( 예: 노령연금 10

년)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가입기

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

다. 이때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6크

레딧) 이상이어야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

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중복된 가입

기간은 제외한다. 또한 미국의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한국의 기간은 고

려하지 않는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한∙미 사회보장 협정 (1)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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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경제

전문 잡지 Forbes에서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13가지 실수와

실수를 피하는 방법 (13 mistakes new

franchisees make and how to avoid

them)”이라는 기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

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 중 하나가 프랜

차이즈 가맹점(Franchisee)으로 계약을 맺

으면서 변호사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수만불에서 수십만

불에 이르는 가맹비를 지불하고 10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대해 변호사의 리뷰도 없이 서명하는 사람

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잘못된 계약서로 나

중에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

다.

저희는 저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프랜차이즈 법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

도 다 서명했다”라는 식의 말을 믿고 프랜

차이즈 사업주(Franchisor)가 제시하는 계

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접하는 꽤 흔하고 간단한 예를 함

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회사원으로 은퇴를

한 K씨는 특별한 기술은 없었지만 노년에

그냥 집에서 쉬기는 싫었습니다. 결국, 작은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K씨는 고민 고민을

하다가 요즘 잘 나가는 요구르트 아이스크

림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하여 사업을 하기

로 결심했습니다 .

K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제시한 계약

서를 받았고 프랜차이즈 사업주는 서명을

재촉하지도 않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리뷰

기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서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K씨는 계약서

를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되

어 있는 계약서에는 법적 용어들이 너무 많

았고 글씨도 작아 읽기에 머리가 아팠습니

다. 변호사를 선임할까도 생각했지만 프랜

차이즈 가맹비도 높은데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더구나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모든 가맹

점이 동일하게 서명하는 표준 계약서”라는

말에 K씨는 안심이 되어 결국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K씨는 한적한 주택가에 요구르

트 아이스크림 사업을 시작했고 꽤 돈도 만

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세 블럭

옆에 동일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가게가

오픈했습니다.

화가 난 K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주에 항

의를 했지만 사업주는 “계약서에 문제가

될 내용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반

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가맹점을 보호

하기 위해 가맹점의 반경 몇 마일 안에는 새

로운 가맹점이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 (ex-

clusive territory, protected territory)이 포

함되어야 합니다. K씨가 서명한 계약서에

는 해당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인구 밀도가 높

은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호

되는 지역에 대한 반경 거리가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만약 K씨가 변호사를 통해 계약

서를 리뷰했다면 변호사는 K씨의 사업장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아닌 한적한 주택

가이며 해당 거리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

리라는 점,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

는 점을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주와 협상을

했을 것이고 이런 경우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의견이 수용되었을 것입니다.

Forbes는 그 외에도 변호사가 아닌 “무

료 전문가 상담”을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프랜차이즈 조언을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조언

은 변호사만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변호사는 결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불리

한 부분에 대해 확실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에 관심

이 많으신 분들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사항이나 법에 대한

다 른  궁 금 한  내 용 이  있 다 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
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청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프랜차이즈법]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서울머

니쇼'는 아시아 최대 재테크 박람회라고 소

개합니다. 광고 내용에는 "재테크 고수, 부

동산 투자비법, 고수익 부동산, 시장전망, 실

전투자, 금융 전망, 투자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안목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언어도

필요합니다. '재테크 나침판, 명품 투자 전문

가, 국내외 최고 재테크 전문가' 등 입니다.

서울머니쇼에 참석한 후 투자하면 '고소득

투자자'가 될 것 같은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투자 고수 혹은 전문

가'는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가정해도 진짜

'투자 고수'를 만나기가 어렵고 혹은 만날 기

회가 있다고 해도 '투자비법'을 말해주지 않

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식시장(Random

Walk Down Wall Street)"이란 책이 45년

전 출판되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프린스턴

대학의 버튼 멕키엘(Burton Malkiel) 교수

입니다. 책의 요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

식전문가가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나 원숭이

가 주식 선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

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 투자자는

펀드전문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보다 인

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추천하는 것입니

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도 유언장에 기

부하고 남는 돈(상속)의 "90%는 뱅가드 인

덱스 펀드(S&P500)에 나머지 10%는 채권

(Short-Term Bond)에 투자"하라고 명시했

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통계에 의하면 인덱

스 펀드가 주식 전문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와 비교해서 85% 이상 수익률이 더 높

을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률은 지난

1,5,10 그리고15년 평균도같은결과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1817)는 약 200년

이 됩니다. 오랜 역사는 많은 자료와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역사(1986,

코스닥은 1996)는 길게 잡아야 30년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인덱스처럼 어떤 기준점이

되기에는 짧은 역사입니다. 동전을 100번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5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열번만 던지

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80 혹은 9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동전

을 던지면 앞면이 나온다고 말할 수 없듯이

짧은 기간의 통계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현

상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판이 됩니다. 투기

판에서는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 사고파

는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장

기투자는 6개월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누군가

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대박이 날 수는 있

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지 일

반적이 일은 아닙니다. 주식 단기 투자로 좋

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

하지만,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주식투자를 도박처럼 베팅합니다.

머니쇼에서 특강을 하는 대부분은 증권회

사와 은행, 보험회사 등입니다. 미래를 예측

한 주식선별과 전략을 알려주겠다는 것인데

,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서 화폐통화

를 직접 조절하며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행

사 했 던  버 냉 키 (Fed chairman Ben

Bernanke)는 고별사에서 "과거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중에서 으뜸인 것은 미래를 예측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If the experience

of the past few years teaches us anything,

it is that we should be cautious in our

forecasts.)라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을 예

측했을 때 맞아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기 때

문입니다.

머니쇼에 참여하는 투자업체는 신문사에

참가비를 냅니다. 신문사는 투자업체로부터

돈을 벌고 투자업체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돈을 법니다. 제대로 된 투자정보를 전혀 얻

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과연 객관적이

고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 투자 조언과 도

움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

습니다.

한국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실패하는 투자를 반복

하는 한인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땀 흘

려 모은 소중한 돈 "제대로 하는 투자인가?"

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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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랍+옷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랜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보스톤 남동쪽 동양 식당, 풀리커 면허증, 연매상-$400,000+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터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랜트


